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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피스 창세신화*1)

- 발화를 통한 창조행위의 비교종교학적 의미 -

유 성 환*2)

1. 들어가며

1.1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이집트 제 25 왕조 샤바카 왕 치세(기원전 712-698년)에 

제작된 《샤바카石》(Shabaka Stone)에 기록되어 있는 멤피스 창세신

화(Memphite Theology)를 바탕으로 이집트 신학체계에 나타난 발화

(annunciation)를 통한 창조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추상적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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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행위가 인접한 고대 근동 지역의 창세신화와 히브리 성경에 나타난 

창조행위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고대 이집트에서 발화에 의한 창조는 남신의 독자적 성

행위(자위), 발현(evolution: 신체의 분화) 등과 함께 우주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창세신화의 한 축을 이룬다. 멤피스(Memphis)의 주신인 프타

(Ptah)와 발화에 깃든 창조적 권능 간의 관계는 신왕국 시대(기원전 

1550-1070년)에 이르러 보편화되었다. 제 25 왕조에 기록된 《샤바카

石》의 원전의 창작시기를 석비의 제작시기보다 약 550년 앞선 신왕국 

시대 말기(특히 제 19 왕조 람세스 2세 치세: 기원전 1290-1224년)로 

추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샤바카石》에 기록된 멤피스 창세

신화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단순히 신왕국 시대 말기에 완성된 창세신

화를 살펴보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멤피스 창세신화의 의의를 정확

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세신화의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번역과 엄정한 

문헌학적 해석은 물론, 《샤바카石》이 제작된 제 25 왕조 당시의 시대

적 상황, 이집트의 주요 도시에서 창작, 전승되어온 다양한 창세신화와

의 비교, 고대 근동의 창세신화와 성경에 등장하는 발화를 통한 창조행

위와의 비교종교학적 분석 등과 같은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

은 이와 같은 종합적인 작업을 통해 《샤바카石》에 기록된 멤피스 창

세신화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2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 성과
1805년 《샤바카石》이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에 “787번 비

석”으로 등재된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비문 해독에 매달렸으며 저마다 

독창적인 해석을 발표했다. 불행히도 이 석비는 고대 어느 시점에 맷돌

1) 여기서 “신학체계”란 이집트 신화 혹은 찬가 등을 통해 파악 가능한 고대 이집

트 신들의 신격과 권능 및 우주관을 포괄하는 고대 이집트의 전반적인 종교적 

사상(religious thoughts)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리 혹은 신앙적 윤리의 연구를 

지칭하는 현대적 개념의 신학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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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소실되고 말았다(그림 

1). 보존된 내용을 판독한 결과 《샤바카石》의 주요 내용은 멤피스에

서 상하이집트가 하나로 통일된 사건을 기리기 위해 거행되던 의례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텍스트 말미에 멤피스의 주신인 프타

를 창조신으로 앞세운 창세신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학계의 주목

을 받게 되었으며 곧 해당 창세신화는 멤피스 창세신화로 불리며 초

기 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샤바카石》의 비교종교학

적 의의를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미국의 이집트학자인 제임스 헨리 

브리스티드(James Henry Breasted)이다. 그는 1901년 ｢멤피스 사제의 

철학｣(The Philosophy of a Memphite Priest)이라는 논문을 통해 발

화를 통한 창조행위가 이집트의 신학체계에도 발견된다는 것을 밝혀냈

다.2) 이후 프랑스의 고고학자 가스통 마스페로(Gaston Maspero)가 브

리스티드의 견해를 계승하여 ｢언어의 힘에 관하여｣(Sur la 

toute-puissance de la parole)를 저술, 프랑스 학계에 소개했다. 한편, 

1911년 독일의 저명한 이집트학자 아돌프 에르만(Adolf Erman)은 비

문 서두에 비석이 세워진 이유를 설명한 문구를 바탕으로 《샤바카石》

의 원문이 창작된 시기를 고왕국 시대(기원전 2649-2134년)로 추정했

으며 그 내용을 ｢멤피스 신학의 기념물｣(Ein Denkmal memphitischer 

Theologie)이라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당시 에르만이 원문의 

창작 시기를 고왕국 시대로 본 근거로 제시한 《샤바카石》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샤바카石》 (제 1행)

anx

Hrw sAo-tAwj nbtj sAo-tAwj bjk-nbw sAo-tAwj nswt-bjt (nfr-kA-ra)| zA-ra 

2) 제임스 헨리 브리스티드(James Henry Breasted)는 이후 1933년 출간된 그의 

저작 양심의 새벽(The Dawn of Conscience)에 본인의 논문을 발전시킨 
멤피스 창세신화의 번역과 해석을 수록하여 소개했다. James Henry 

Breasted, The Dawn of Conscienc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3), 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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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kA])| mry ptH rsw(j)-jnb.f anx mj ra Dt

호루스 명: 두 땅을 통합하시는 이; 두 여신 명: 두 땅을 통합하시는 이; 황금 

호루스 명: 두 땅을 통합하시는 이; 상하이집트의 왕(즉위명): 네페르-카-레

(레의 카는 완벽하도다)3); 태양신의 아들(탄생명): 샤바카, 프타 그의 (도시

의) 벽 남쪽에 거하시는 이께서 사랑하시는 이, 태양과 같이 영생하시는 이

여, 영생하소서!4)

《샤바카石》 (제 2행)

s[pX]r.jn Hm.f zXAw pn n mAwt m pr jt(j).f ptH rsw(j)-jnb.f

js(t) gm.n Hm.f m jrw tp-aw jw.(f) m wnm n dmw

nn rx.n.tw.f m HAt r pH

a[H]a.n s[pXr] [...] n mAwt nfr [...] m Xrj-HAt n mrw Dd rn.f swAH mnw.f m 

pr jt(j).f ptH rsw(j)-jnb.f m Awt Dt

m jrw zA-ra ([SA-bA-kA])| n jt(j).f ptH tA-T(nn) jr.f dj-anx Dt

폐하[샤바카]께서 이것[비석의 원문]이 전대의 사람들이 지었으나 좀이 먹

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아시고 그의 아버지 프타, 그의 (도시의) 

벽 남쪽에 거하시는 이,5) 신전에 그 기록을 새롭게 기록하심이라. 그리하여 

3) 샤바카의 즉위명 “네페르-카-레”, 즉 “레의 카는 완벽하시다”는 고왕국 시대 제 

6 왕조 페피 2세(Pepi II: 기원전 2246-2152년)의 즉위명이기도 하다. 누비아 

왕조의 파라오들은 고왕국 혹은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의 즉위명을 자신의 즉

위명으로 채택하여 사용했는데 제 24 왕조의 피예(Piye: 기원전 750-712년)

의 즉위명은 신왕국 시대 제 18 왕조 투트모세 4세(Thutmose VI: 기원전 

1401-1391년)의 즉위명 mn-xprw-ra “멘-케페루-레”(레의 변신들은 굳건하시

다)와 유사한 mn-xpr-ra “멘-케페르-레”(레의 변신은 굳건하시다)이며 샤바카

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세비트쿠(Shebitku: 기원전 698-690년)의 즉위명은 

고왕국 시대 제 5 왕조의 제드카레-이제지(Djedkara)왕과 동일한 Dd-kA-ra “제

드-카-레”(레의 카는 영속하신다)이다.

4) 본 논문 속 이집트 원전에 대한 음역 및 한국어 번역, 문헌학적 해석 등은 모두 

필자의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샤바카石》의 구성과 행 및 열 번호는 본문

이 수록된 Adolf Erman, Ein Denkmal memphitischer Theologie (Berlin: 

Reichsdurckerei, 1911), 919-946; 번역문이 수록된 저서 Miriam Lichtheim, 
Ancient Egyptian Literature: A Book of Reading, Volume I: The Old and 
Middle Kingdoms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51-57 등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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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하께서 그것이 전보다 더 완벽할 수 있도록 다시 적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 프타-타체넨을 위한 태양신의 아들 샤바카의 기념물로서 그가 영원

한 생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의 (도시의) 벽 남쪽에 거하시는 이의 신전에 

영원히 그의 이름을 굳건히 하고 그의 건축물들을 영속시키고자 하는 소망에 

따른 것이라.

《샤바카石》의 원문이 선왕조 시대 혹은 고왕국 시대 초기에 창작

되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학자들은 고왕국 시대 이후 헬리오폴리스, 

멤피스와 같은 종교 중심지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했다. 일례로 쿠르트 제테(Kurth Sethe)는 1928년 발표된 자신의 논문 

｢고대 이집트 비의극을 위한 대본｣(Dramatische Texte zu 

altägyptischen Mysterienspielen)에서 멤피스 창세신화가 선사시대

에 번성했던 헬리오폴리스 왕조가 역사시대 초기에 등장한 멤피스 왕조

에 주도권을 상실한 선왕조 시대의 사건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한편 헤

르만 융커(Hermann Junker)는 1940년과 1941년 발표한 논문 ｢멤피스 

신학｣(Die Götterlehre von Memphis)과 ｢멤피스의 정치교리｣(Die 

politische Lehre von Memphis)를 통해 《샤바카石》의 원문의 창작

시기를 고왕국 시대 초로 보았다. 이후 멤피스 창세신화의 고왕국 기

원설은 헨리 프랑크포르트(Henri Frankfort)의 저작 왕권과 신들
(Kingship and the Gods)과, 그가 편집을 맡고 존 A. 윌슨(John A. 

Wilson)이 이집트 부분을 담당한 고대 인간의 지적 모험(The 

Intellectual Adventure of Ancient Man) 등과 같은 영향력 있는 학술

서에 널리 인용되면서 학계의 정설로 굳어졌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

과 같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식과 발화를 통한 프타의 창조행위, 텍스트

에 암시된 태양신의 상승과 하강 모티프 등은 모두 신왕국 시대 들어 

그 개념이 보편화되고 심화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고왕국 기원설은 현

재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자들은 원전 텍스트가 

신왕국 시대 후반에 해당하는 제 19 왕조(기원전 1307-1196년) 혹은 

5) 프타의 호칭 rsw(j)-jnb.f “그의 (도시의) 벽 남쪽에 거하시는 이”에 대해서는 

3.2.1 프타의 신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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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왕조(기원전 1196-1070년)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드리히 융에(Friedrich Junge)는 1973년 ｢이른

바 멤피스 신학의 기념물에 대한 잘못된 연대추정 혹은 후기 왕조시대 

지성사에 대한 이집트 신학의 공헌에 대하여｣(Zur Fehldatierung des 

sog. Denkmals Memphitischer Theologie, oder: Der Beitrag der 

ägyptischen Theologie zur Geistgeschichte der Spätzeit)에서 텍스

트에 사용된 고대 이집트어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샤바카石》의 원문

이 창작된 시기는 고왕국 시대가 아니며 멤피스 창세신화는 샤바카의 

명령에 의해 창작된 문서라고 주장했으며 헤르만 A. 쉴뢰글(Hermann 

A. Schlögl) 역시 1980년 신왕국 시대 이후 프타의 한 속성으로 간주

되었던 타체넨(Tatjenen)에 관한 논문 ｢신왕국 시대의 문헌과 이미지를 

통해 본 타체넨｣(Der Gott Tatenen, nach Texten und Bildern des 

Neuen Reichs)에서 이집트의 종교사의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샤바

카石》의 원문이 창작된 시기를 제 19 왕조로 보았다.6) 한편, 《샤바카

石》에 대한 최신 종합적인 연구서라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베

네딕트 로퇴흘러(Benedikt Rothöhler)의 2006년 박사학위 논문 ｢멤피

스 신학의 기념물에 대한 새로운 생각｣(Neue Gedanken zum 

Denkmal memphitischer Theologie)은 《샤바카石》에 수록된 멤피

스 창세신화의 창작시기에 대한 문헌학, 종교학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

다.7)

6) Hermann A. Schlögl, Der Gott Tatenen, nach Texten und Bildern des 
Neuen Reichs (Göttingen: Vandenhoek & Ruprecht, 1980), 110-117. 한편 

칼 L. 루커트(Karl L. Luckert)는 《샤바카石》의 창작시기를 신왕국 시대 들

어 멤피스가 수도로 재부상하기 시작한 제 18 왕조 투트모세 1세(기원전 

1504-1492년) 치세로 추정한다. Karl L. Luckert, Egyptian Light and 
Hebrew Fire: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Roots of Christendom in 
Evolutionary Perspectiv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99.

7) Benedikt Rothöhler, Neue Gedanken zum Denkmal memphitischer Theologie, 
Dissertation an der Philosophis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Heidelberg, 

(Heidelberg: Universitätsbibliothek Heidelberg, 2006), 191-202. 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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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멤피스 창세신화의 창조주 프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1911년 출간된 마르티누스 슈톨크(Martinus Stolk)의 프타: 고대 이집

트 종교사에 대한 공헌(Ptah: Ein Beitrag zur Religionsgeschichte 

des Alten Ägyptens)과 1946년 출간된 마지 샌드먼 홀름버그(Maj 

Sandman Holmberg)의 프타(The God Ptah)가 있으나 1970년 이전

의 다른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샤바카石》의 원문이 창작된 시기를 고

왕국 시대로 추정하고 있다.8) 그러나 헤르만 테 펠데(Herman te 

Velde)는 1982년 이집트학 백과사전(Lexikon der Ägyptologie) 제 

4 권에 기고한 “프타”(Ptah) 항목에서 원문의 창작시기를 신왕국 시대

로 보는 가설을 수용한 바 있다.9)

결론적으로 1805년 비석이 처음 발견된 이후 1970년대 이전까지는 

비석 2행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멤피스 창세신화의 원문이 

고왕국 시대에 작성되었으며 이는 헬리오폴리스 창세신화와의 신학적 

경쟁 관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엄밀한 문

헌학적 분석과 신왕국 시대 후반부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인식과 발화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신교의 

경향10) 등이 원문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샤바카石》의 

원문이 창작된 시기를 신왕국 시대 제 19 왕조 무렵으로 보는 학자가 

많아졌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이에 대해 필자 역시 원문의 창작 시기가 신왕국 시대 제 19 왕조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학설을 따른다.

《샤바카石》의 원문에 대한 정확한 창작시기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Für den Schabakastein ist die Datierung des 

‘Urtextes’ jedoch zunächst unerheblich.” Rothöhler, Neue Gedanken zum 
Denkmal memphitischer Theologie, 202.

8) Maj Sandman Holmberg, The God Ptah (Lund: C. W. K. Gleerup, 1946),  

19.

9) Herman te Velde, “Ptah”, Lexikon der Ägyptologie (Wolfgang Helck ed.),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2), cols. 1177-1180.

10) Jan Assmann,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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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는 멤피스 창세신화와 관련하여 주요 부분의 번역과 

간단한 해제가 소개되어 있다. 가장 충실한 연구로는 2001년 출간된 

국내 학자들의 창세신화 모음집인 세계의 창조신화 중 김성의 ｢이집

트 창조신화의 지리적 배경｣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멤피스 창세신

화의 개요와 창조주로서의 프타와 나일 강의 범람 간의 관계가 논의되

었다. 이후 2016년 완역, 출간된 고대 근동 문학 선집에서 ｢멤피스의 

창조 신화｣라는 제목으로 멤피스 창세신화의 기본 정보와 핵심 텍스

트가 국내 번역위원들에 의해 번역, 소개된 바 있다.11)

2. 멤피스 창세신화의 시대적 배경

《샤바카石》에 새겨진 멤피스 창세신화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샤바카石》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신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조인 제 20 왕조는 람세스 시대

(Ramesside Period: 기원전 1194-1070년)라고 불린다. 이 람세스 시

대의 마지막 파라오 람세스 11세(Ramesses XI: 기원전 1100-1070년)

가 사망하면서 이집트는 다시 한 번 내분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시기

가 바로 제 3 중간기(Third Intermediate Period: 기원전 1070-712

년)이다. 당시 이집트는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북부에서는 타니스

(Tanis)가 제 21 왕조(기원전 1070-945년)와 제 22 왕조(기원전 

945-712년)의 수도가 되고 남부에서는 아문(Amun) 신의 성도(聖都) 

테베의 카르낙(Karnak) 대신전을 중심으로 한 신정정치(theocracy)가 

시행된다.12) 신왕국 시대 후기부터 이집트 북부의 나일 삼각주 지대에

11) 국내에 소개된 멤피스 창세신화의 경우, 모두 그 창작시기를 고왕국 시대로 

보고 있다. 김성, ｢이집트 창조신화의 지리적 배경｣, 신화아카데미 편,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1), 34; 존 A. 윌슨 역, ｢멤피스의 창조 신화｣, 제

임스 B. 프리처드 편,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김구원 외 공동 번역, (CLC, 

2016), 53.

12) 신정정치(theocracy)라는 용어를 고안한 사람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 37-100년)이다. 그는 이 용어를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를 왕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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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수의 리비아 인들이 정착하게 되는데 (제 21왕조의 일부 왕을 

비롯하여) 이들 리비아 부족의 지배계층이 제 22 왕조, 제 23 왕조(기

원전 828-712년), 제 24 왕조(기원전 724-712년)를 건설한다. 같은 

시기 중부 이집트와 나일 삼각주 지역에는 소규모 왕조가 난립하게 되

는데 이렇게 분열된 이집트는 지금의 수단에 해당하는 상누비아(Upper 

Nubia)의 제 25 왕조(기원전 770-712년) 혹은 쿠쉬(Kush) 왕조에 의

해 재통일된다.

제 25 왕조가 이집트를 재통일하게 된 계기는 북부 하이집트를 분할

하여 통치하던 리비아 부족장 중 한 명이었던 테프나크트(Tefnakht)가 

다른 부족을 결집하여 남부 상이집트 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다. 이집트가 북부 리비아 세력에 의해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누비아의 왕 피예(Piye: 기원전 750-712년)는 자신의 영토인 나파타

(Napata)에서 군대를 이끌고 누비아 왕조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던 테베로 향했다. 피예는 중왕국 시대 이후 아문의 성도였던 테

베에서 희년제(Sed Festival)와 오펫 축제(Opet Festival)를 거행하고 

북으로 진격하는 누비아 군 전원에게 사상 유례없는 정결례를 명했는데 

이는 누비아의 왕들이 아문 신의 충직한 최고위 신관임을 자임했기 때

문이다.13) 신왕국 시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된 정복전의 결과 

택하고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계약(Covenant) 관계를 설명하기 위

해 사용했다. 한편, 이집트에서 신정정치란 왕이 없이 신이 직접 통치하는 체

계를 말한다. 남부 이집트의 경우 테베를 중심으로 신정정치 체계가 확립되었

는데 국가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카르낙(Karnak) 대신전의 주신인 아문

(Amun) 신에게 신탁을 통해 신의 의중을 묻는 방식을 취했다. 형식 상 신탁이

라는 방법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위 신관단이 국정을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희년제(Sed Festival)는 왕이 즉위 30년을 기념하여 이집트 전역에서 모인 신

들 앞에서 거행하던 왕실 행사였다. 오펫 축제(Opet Festival)는 카르낙 대신

전의 주신인 아문과 룩소르(Luxor) 신전의 주신인 아멘오펫(Amun-Opet)이 룩

소르 신전에서 만나 서로의 창조력을 교환하고 축제의 중재자인 왕의 왕권을 

다시 인정하는 왕위 갱신제였다. 한편, 피예는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모든 병

사들에게 신관에 준하는 정결례를 행하도록 명했는데 이는 자신의 군대가 아

문 신의 성전(holy war)을 수행하는 성스러운 군대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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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비아 전역이 이집트의 식민지가 되고 이를 계기로 아문 신앙이 누비

아인들의 거주지인 제 6 폭포까지 확산된 이후 특히 누비아 왕실은 이

집트의 아문에 대해 이집트 본토에 못지않은 깊은 신앙심을 가지게 되

었으며 이후 신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들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왕권 강화를 위해 아문 신앙을 적극 활용하는 행보를 보였다. 

누비아 출신 파라오들은 또한 이집트의 적법한 통치자로서의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왕국 시대의 수도였던 멤피스를 물리적으로 

재건하였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고대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오던 지적, 

종교적 전승을 복원하는 데에도 힘썼다.14) 피예의 아우였던 샤바카 치

세에 제작된 《샤바카石》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테프나크트가 주도한 리비아 제후들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던 피예와는 달리 샤바카는 

상하이집트의 완전한 통일을 꾀한다.15) 누비와 왕조의 이와 같은 정책

의 변화는 멤피스 창세신화 전반부에 신화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창세신화는 우선 프타-타체넨을 태초의 신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신을 

창조한 wtt sw “스스로를 창조한자”(self-begotten), 즉, “원발

자”(monad)로 선포하는데 여기서 프타는 누비아 왕조가 새로운 수도로 

정한 멤피스의 주신인 프타를 상하이집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의 주

14) 제 3 중간기(기원전 1070-712년)와 제 25 왕조(기원전 770-712년) 시기는 

고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였다. 정통성이 취약한 리비아

와 누비아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집트가 가장 높은 지적

인 성취를 이루었던 고왕국 시대와 신왕국 시대의 문헌과 예술양식을 적극 장

려했으며 귀족들 역시 이러한 지적 경향을 적극 수용했다. 제 3 중간기부터 
피라미드 텍스트(Pyramid Texts),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 등과 같

은 장례문서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와 정전화(canonization)가 진행되었으며 아

울러 조형예술 부문에서도 정교한 복고화(archaism)의 바람이 불었다. 요컨대 

다른 고대 문화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과거(normative past)가 전반적으로 정

립되던 시기였다. Jan Assmann, Ägypten - Eine Sinngeschichte (Munchen & 

Wien: Carl Hanser Verlag, 1996), 375-382.

15) John Taylor, “The Third Intermediate Period (1069-664 BC)”,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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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포한다.

《샤바카石》 (3-6열)

ptH pn pw mAT m rn-wr (tA-t)nn [...]

tA mHw / Sma pw zmAw pn xa m nswt / xa m bjt [...]

[...]

wtt sw jn (j)tm ms(w) psDt [...]

위대한 이름 타체넨을 부여 받으신 이는 (바로) 이 프타 [...]

[...]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엮으시는 이]가 바로 그이시니 상이집트의 왕

으로 하이집트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이 (두 땅을) 통합하시는 이 [...]

[...] 9주신을 낳으신 스스로를 창조하신 자라고 아툼이 말하네 [...]16)

《샤바카石》은 이어 오시리스와 세트 신화를 차용하여 호루스

(Horus)와 세트(Seth) 사이의 신화적 분쟁을 다룬다. 오시리스와 세트

 신화에 따르면 이집트의 왕으로 선정을 베풀던 오시리스(Osiris)를 그

의 동생 세트가 살해한다. 오시리스의 누이이자 아내인 이시스(Isis)가 

자매인 네프티스(Nephthys)와 함께 오시리스의 시신을 수습하고 마법

으로 오시리스를 부활시켜 아들 호루스를 잉태한다. 장성한 호루스는 

왕권을 두고 세트와 대결하게 되는데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과 관련해서

는 신왕국 시대에 창작된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Contendings of 

Horus and Seth)이 가장 대표적이다.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에서는 항

상 적법한 왕위 계승자인 호루스가 강력한 힘을 보유한 찬탈자 세트를 

이기고 왕위를 양도 받는 것으로 끝난다. 한편, 멤피스 창세신화에서 

땅의 신이자 오시리스의 아버지로서 적법한 왕권의 소유자인 게브

(Geb)가 제신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세트에게 상이집트를, 호루스에게 

하이집트를 각각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샤바카石》 (7-9열)

16) 아툼과 9주신의 주요 신격과 특성에 대해서는 3.1 선행 창세신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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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n.f psDt wp.n.f Hrw Hna stS [...]

xw.n.f Snt.sn dj.f stS m nswt m tA Sma Dr b(w) (m)s(w).f jm m sw

sw(t) gbb dj.f Hrw m bjt m tA-mHw Dr bw mHw jt(j).f jm [ajn] m psSt tA(wj)

sw(t) Hrw aHa.(w) Hr At / stS aHa.(w) Hr At Htp.sn tAwj m ajn tAS tAwj pw / m 

sw tAS tAwj pw

그[게브]가 9주신을 통합하시고 호루스와 세트에 대한 판결을 내리셨다.

그가 그들의 분쟁을 막으셨으니 세트를 그가 태어난 곳인 상이집트 수까지의 

왕으로 두시고 게브께서 호루스를 그의 아비가 익사한 곳인 하이집트 [투라]

까지의 왕으로 두시니 이로서 두 땅이 분할이 됨이라.17) 그리하여 호루스가 

(그의) 영역에 서고 세트가 (그의) 영역에 서니 그들이 투라에서 / 수에서 두 

땅에 만족하였다. 이것이 두 땅에서 (호루스의 / 세트의) 경계니라.

본문에 언급된 것과 같이 게브의 명에 따라 세트는 b(w) (m)s(w).f jm 
“자신이 태어난 곳”인 상이집트를, 호루스는 bw mHw jt(j).f jm “그의 아

비가 익사한 곳”인 하이집트를 각각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은 누비아가 

상이집트 지역을, 리비아의 제후들이 하이집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게브는 곧 자신의 판결이 잘못

되었음을 깨닫고 이집트 전체를 호루스가 다스려야 한다고 판결하는데 

호루스가 장자로서 아버지 오시리스의 왕권을 승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판결의 이유로 내세운다.

《샤바카石》 (10b-12b열)

Dw Hr jb n gbb twt psSt Hrw n psSt stS

sw(t) gbb rdj.(f) jwat.f n Hrw zA pw n zA.f wp Xt.f

17) 본문에서 세트가 게브로부터 받은 영역은 상이집트의 sw “수”(Su)까지라고 명

시되어 있으나 호루스가 받은 영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 9열에 

ajn “투라”(Tura)가 호루스의 경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용하여 [투라]

로 표시했다. 지명 ajn “투라”는 오늘날의 카이로(Cairo) 서부에 위치한 석회암 

채석장이다. 투라 채석장에서 채취된 석회암은 건축자재와 기자(Giza) 고원에 

건립된 피라미드의 마감석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수는 세트의 성지로 추정되

나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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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게브의 마음에 호루스의 몫이 세트의 몫과 같은 것이 나쁘게 여겨졌

다.

그리하여 게브께서 그의 유산을 호루스에게 주시니 이는 그가 그의 몸을 연 

그의 아들의 아들이기 때문이라.18)

여기서 이집트를 양분하여 호루스와 세트에게 각각 양도한 것은 일

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유일한 왕위 계승자인 호루스가 두 땅의 

왕권을 인수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 강조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기서 신의 결정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서 실현되는 호루

스의 단독 통치는 누비아 왕조의 이집트 통일에 대한 신화적 선례

(mythological precedence)가 된다.

《샤바카石》 (13c-14c열)

aHa Hrw tp tA sw Dmd tA pn mAT m rn wr tA-Tnn rsw(j)-jnb.f nb Dt

rd.n wrt(j) HkAw m tp.f sw(t) Hrw pw xa.w m (n)swt-bjt zmA tAwj m jnb-HD 

m b(w) zmA tAwj jm

그리하여 호루스가 그 땅에 섰네. 그는, 타체넨, 그의 (도시의) 벽 남쪽에 거

하시는 이, 영원불변의 주의 위대한 이름을 선언 받은, 이 땅을 통합하신 이. 

(그러자) 위대한 두 주술사께서 그의 머리에서 솟아나셨으니19) 그가 두 땅이 

하나로 통합되는 곳, 멤피스에서20) 두 땅을 통합하신, 상하이집트의 왕으로 

18) 여기서 zA n zA.f “그의 아들의 아들”은 호루스가 게브의 손자라는 사실을 말하

며 wp Xt.f “그의 몸을 연 자”는 오시리스가 게브의 장자(長子)라는 의미이다. 

요컨대 장자 상속과 부자 상속을 왕위계승의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19) 여기서 wrt(j) HkAw “두 위대한 (여성) 주술사”는 상하이집트의 왕관을 뜻한다. 

이집트어에서 상하이집트의 왕관은 여성이며 대개 왕관을 쓴 여신으로 표상된

다.

20) 본문의 성각문자(hieroglyph)는 깃대(R12) 위에 벽(O36)이 놓인 모습으로 묘

사되어 있으며 따라서 직역하면 “벽의 주(州)/노모스”(nome)이지만 본문의 다

른 부분에서는 jnb-HD “흰 벽”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흰 벽”의 그리스 식 지

명인 “멤피스”로 번역하였다. 멤피스라는 지명은 멤피스 인근 사카라(Saqqara)

에 위치한, 고왕국 시대 제 6 왕조 페피 1세(Pepi I: 기원전 2289-2255년)의 

피라미드 도시의 이름 mn nfr “멘네페르”에서 유래했다. 멤피스에 대한 이집트 

지명이 흰 벽이라는 사실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os: 기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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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신 호루스이시기 때문이라.

흥미롭게도 호루스가 이집트의 왕으로 등장하는 순간 멤피스의 주신

인 프타와 하나가 되는데 이를 위해 호루스에게는 파라오의 속성을 나

타내는 Dmd tA pn “이 땅을 통합하신 이”라는 호칭과 함께 프타의 대표

적인 호칭인 tA-Tnn “타체넨”과 rsw(j)-jnb.f “그의 도시의 남쪽에 거하시

는 이”가 동시에 부여된다. 더구나 호루스가 두 땅을 하나로 통합하는 

곳은 다름 아닌 프타의 성도 jnb-HD “멤피스”이다.

《샤바카石》 (15c-16c열)

xpr.n dw S[m]a / wAD r rwtj Hwt-ptH Hrw stS pw Htp.wj zmA.w(j)

snsn.sn tm Snt.sn m b[w nb ... ].sn jm zmA.(w) m Hwt-ptH m (m)xAt-tAwj fAt 

tA Sma / mHw jm.s

골풀과 파피루스가 프타의 신전 이중 문에 꽂혔으니 그것은 호루스와 세트가 

화평하고 통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도다. 이는 두 땅의 무게가 재어지는 곳, 

두 땅의 저울, 프타의 신전에서 하나가 되매 [어디서나] 그들이 화친하고 다

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21)

비록 이집트의 왕권은 호루스에게 주어졌으나 호루스와 세트는 프타

의 신전에서 화해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이룬다.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484-425년)가 역사(Histories apodexis)에서 이 도시에 대해 언급한 기록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II, 99): “아이귑토스의 초대 왕은 민으로, 그는 네일로

스 강에 제방을 쌓아 멤피스를 보호했다고 한다. ... 만일 강물이 이 지점에서 

제방을 뚫고 범람한다면 멤피스가 완전히 물에 잠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

길이 차단된 곳이 마른 땅이 되자 초대 왕 민은 그곳에 오늘날 멤피스라 불리

는 도시를 세웠다.” 여기서 “아이귑토스의 초대 왕”은 초기 왕조시대 제 1 왕

조(기원전 2950-2775년)의 첫 번째 왕 아하(Aha)를 말하며 그가 멤피스 주위

에 흰 색 석회암 제방을 쌓으면서 도시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흰 벽”으로 고

착된 것으로 보인다.

21) 여기서 (m)xAt-tAwj “두 땅의 저울”은 멤피스의 호칭 중 하나로서 계곡 지대의 

상이집트와 삼각주 지대의 하이집트가 만나는 이집트의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

고 있다. 두 땅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진 멤피스의 또 다른 호칭으로는 

anx-tAwj “두 땅의 생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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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화해 모티프는 원래 이집트가 최초로 통일 된 후 세트의 사악한 의

도로 인해 다시 분열되었으나 호루스에 의해 재통합되었다는 내용을 담

고 있으나 샤바카가 멤피스 창세신화 전반부에 배치한 이 신화적 모

티프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해석된다. 요컨대, 리비아 제후들

의 권력분점을 용인한 선왕 피예와는 달리 자신은 단 한 명의 파라오가 

이집트 전역을 지배하는 통일왕국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이집트가 멤피스를 수도로 번성했던 고왕국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무엇보다 샤바카는 세트에 대한 승리 

후 호루스가 멤피스를 자신의 수도로 정했으며 아버지 오시리스를 멤피

스의 왕실 묘역인 서부 사카라(Saqqara) 지역에 조성했다고 기술함으

로써 멤피스를 새로운 수도로 지정하고 하이집트 전역에 대한 통일전쟁

을 전개한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한다. 요컨대 멤피스 창세신화 전반

부는 이집트를 다시 통일한 제 25 왕조의 정치적 의도를 깊이 반영하

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후반부의 창세신화 역시 순수한 지적, 신

학적 언술이라기보다는 프타를 아툼(Atum)에 앞서는 창조주로 부각시

키는 신화적 전복(mythological reversal)을 통해 허약한 외래 왕조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

3. 멤피스 창세신화의 번역 및 분석

3.1 선행 창세신화
앞서 《샤바카石》 말미에 멤피스의 주신 프타를 창조주로 하는 멤

피스 창세신화가 작성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대 이집트의 경우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주요 종교 중심지에는 대개 그 도시의 주신을 창

조신으로 하는 창세신화가 전승되어 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주가 탄생되기 전 태초의 대양(Primeval Ocean)의 특성을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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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모폴리스 창세신화(Hermopolitan Theology)와 태양신 아툼

(Atum)을 중심으로 하는 헬리오폴리스 창세신화(Heliopolitan 

Theology)이다.

헤르모폴리스 창세신화는 우주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집트인들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 거대한 태초

의 대양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태초의 대양은 nw(j) 물기, HHw 무

량(無量), kkw 암흑, tnm 혼돈 등 크게 네 가지 특징으로 설명된다. 중

왕국 시대에 창작된 대표적인 장례문서인 코핀 텍스트(Coffin Texts)

에는 망자가 대기의 신 슈(Shu)의 권능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주문이 있는데 이런 주문 속에서 태초의 대양에 대한 속성이 간단히 

언급된다.

코핀 텍스트제 76번 주문(CT II, 3d-6a)

jnk pw Sw omA (j)tm / ra xpr.n.f jm / nj od.j m Xt / nj T(A)z.j m swHt / nj 

jwr.j js jwrt

jSs.n wj (j)tm m jSs n r.f Hna tfnwt ...

jnk wtt HHw wHmw m HHw m nw(j) m Tnm m kkw / jnk pw wTt nTrw

내가 바로 슈, 아툼께서 창조하신 자이니 레가 그 속에서 발현했느니라.

나는 자궁에서 생겨나지 않았고 알에서 형성되지 않았으며 잉태를 통해 잉태

되지 않았으니

아툼께서 그의 입의 재채기로 나를 테프누트와 함께 뱉어내셨노라. ...

나는 무량으로부터, 물기로부터, 혼돈으로부터, 암흑으로부터 거듭하는 무한

을 낳는 자이라.

신들을 낳는 내가 바로 슈이니라.

이 주문에서 슈는 자신이 창조주이자 원발자인 아툼으로부터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한 후 자신이 태초의 대양 속에서 어떻게 다른 신

들을 창조했는지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대양의 속성이 자세하게 열거된

다. 주문에서 언급된 “물기”는 원초적 대양의 구성요소를, 나머지 “무

량”, “암흑”, “혼돈”은 그 특성을 각각 나타낸다. 이집트인들은 창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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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상태가 창조된 우주, 즉 현재의 상태와 반대일 것이라고 생각했으

며 따라서 원초적 대양은 창조된 우주의 특성, 다시 말해 (건조한) 대기

와 유한, 광명, 질서(위계 및 방위)에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초적 대양의 특징은 후기 왕조시대(기원전 712-332년)에 

이르러 대양을 상징하는 눈(Nun)-나우네트(Naunet), 무량을 상징하는 

헤흐(Heh)-하우네트(Haunet), 암흑을 상징하는 케크(Kek)-카우네트

(Kaunet), 숨겨진 신비를 상징하는 아문(Amun)-아마우네트(Amaunet) 

등과 같은 한 쌍의 남녀 신들로 구체화되는데 이 8명으로 구성된 신들

의 동아리를 헤르모폴리스의 8주신(Ogdoad)이라고 한다.22)

한편, 헬리오폴리스 창세신화에서는 창조주이자 원발자인 아툼이 

태초의 대양으로부터 출현하여 자신의 몸을 분화시키면서 창조의 과정

이 시작된다. 우선 아툼은 창조주로서 자위를 통해 다음 세대의 남신과 

여신을 창조하는데 이와 관련된 신화소는 고왕국 시대에 창작, 수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례문서인 피라미드 텍스트(Pyramid Texts)

의 주문에서 발견된다.

피라미드 텍스트제 527번 주문(PT 1248a-d)

(j)tm pw xpr m jw-sAw jr.f m jwnw

wd.n.f Hnn.f m Hfa.f jr.f nDmmt jm.f

ms zAtj snt Sw Hna tfnt

그는 헬리오폴리스에서 발기한 자로 발현하신 아툼이시니23)

22) 한편, 헤르모폴리스 창세신화에 언급된 태초의 대양의 특징과 히브리 성경 

《창세기》에 언급된 우주적 현상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James K. 

Hoffmeier, “Some Thoughts on Genesis 1 & 2 and Egyptian 

Cosmology”, 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15 (New York: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1983), 42-45; John D. Currid, Ancient 
Egypt and the Old Testament (Michigan: Baker Books, 1997), 65-66.

23) 태양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헬리오폴리스(Heliopolis)는 말 그대로 태양신의 성

지였다. 이집트인들은 이 신성한 도시를 jwnw “이웨누”(Iwenu)라고 불렀는데 

이는 기둥들이라는 뜻이며 성경에서는 온(On)이라고 음역하였다(창 41:50).



180   종교와 문화

그가 그의 성기를 그의 주먹에 쥐고 그것으로 쾌락을 만들려고 하매

아들 딸 남매가 태어나니 슈와 테프누트라.

한편, 다른 주문에서 아툼은 자위가 아닌 체액 방출과 같은 또 다른 

육체적 발현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는데 마찬가지로 대기의 신인 슈와 

테프누트(Tefnut)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다. 이와 관련한 신화소는 앞서 

언급한 코핀 텍스트 제 76번 주문에도 언급되어 있다(CT II, 

3h-4a): jSs.n wj (j)tm m jSs n r.f Hna tfnwt “아툼께서 그의 입의 재채기

로 나를 테프누트와 함께 뱉어내셨노라.” 아울러 이와 유사한 창조 이

야기는 피라미드 텍스트 제 600번 주문과 코핀 텍스트 제 75번 주

문에도 발견된다.

피라미드 텍스트제 600번 주문(PT 1652a-1653a)

(j)tm xprr oA.n.k m oAA / wbn.n.k m bnbn m Hwt-bnw m jwnw

jSS.n.k m Sw tn.n.k m tfnt

d.n.k awj.k HA.sn m awj kA wn kA.k jm snj

오 아툼, 스카라베여,24)

그대가 높아지시니 높은 언덕이요 솟아오르시니 헬리오폴리스의 벤벤 신전

의 태초의 언덕이로다.25)

재채기를 하시니 슈요, 침을 뱉으시니 테프누트로다.

24) 여기서 xprr 아툼은 “스카라베”와 동일시되었는데 스카라베는 태양신이 발현한 

형태 중 하나로 여겨졌던 쇠똥구리, 즉 “신성갑충”(神聖甲蟲)을 지칭하는 동시

에 매일 아침 지평선 너머로 솟아오르는 아침의 태양 xprj “케프리”(Khepri)를 

뜻한다.

25) 이 주문에서는 언어유희(wordplay) 기법이 특히 두드러진다. 동사 oAj “높아지

다”와 여기서 파생된 명사 oAA “높은 언덕”, 동사 wbn “오르다”와 여기서 파생

된 명사 bnbn “올라온 것” > “태초의 언덕”은 모두 발음의 유사성에 착안한 

언어유희이다. 한편, oAA “높은 언덕”과 bnbn “태초의 언덕”은 우주창조 후 최

초의 일출(First Sunrise)이 일어난, 태초의 대양으로부터 솟아오른 최초의 땅

(Primeval Hill)을 뜻한다. 창조주가 창조행위를 완료한 후 최초의 일출이 시작

되면서 변하지 않는 영겁회귀의 순환이 시작된다. 끝으로 Hwt-bnw “벤벤 신전”

은 bnbn “태초의 언덕”을 지성소에 안치한 신전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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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 팔을 카의 모양으로 그들 뒤에 놓으시니 이는 그대의 카가 그들 안에 

있게 함이로다.26)

피라미드 텍스트 제 600번 주문에서는 체액 방출을 통한 슈와 테

프누트의 창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PT 1652c): jSS.n.k m Sw 

tn.n.k m tfnt “재채기를 하시니 슈요, 침을 뱉으시니 테프누트로다.” 여

기서 앞서 코핀 텍스트 제 76번 주문에도 등장한 바 있는 동사 jSS 
“재채기를 하다”와 Sw “슈”, tf “침을 뱉다”와 tfnt “테프누트”의 배치는 

발음의 유사성에 착안한 언어유희(wordplay)에 따른 것이다.27) 요컨대 

이집트인들은 해당 동사와 신의 이름 사이의 발음상의 유사성에 근거하

여 재채기와 침 뱉기라는 방식에 따른 체액 방출을 통한 창조행위를 고

안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고착된 발상은 아래 코핀 텍스트 제 

75번 주문에서 “재채기하다” 대신 nfA “뱉어내다”를 사용한 창조행위로 

변용되어 등장한다.

코핀 텍스트제 75번 주문(CT I, 337c-340b)

omA.n.f wj m jb.f / jr.n.f wj m Axw.f

nfA.n.f wj m Srt.f / jnk nTr nfA jrw / omA.n wj nTr pn Sps xpr Ds.f / wpS pt 

m nfr.f

그[아툼]는 그의 심장으로 나를 창조하셨으며 그의 창조력으로 나를 만드시

었노라.

그는 그의 코로 나를 뱉어내셨으니 나는 내뱉은 형체를 한 신, 존엄한 원발자

가 창조하신 자, 그의 완벽함으로 하늘에 두루 퍼지는 자이니라.28)

26) 여기서 kA “카”(ka)는 신을 비롯하여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만

드는 생명력(life-force)을 뜻한다. 이집트인들은 “카”가 창조주의 포옹을 통해 

후대의 신들과 지상의 신인 왕에게 전수된다고 생각했다.

27) 창조행위와 언어유희의 관계에 대해서는 3.4 창조적 발화와 완벽한 이미지 참

조.

28) 아툼은 xpr Ds.f “스스로 발현한 자”, 즉 “원발자”(monad)이다. 한편, wpS pt m 
nfr.f “그의 완벽함으로 하늘에 두루 퍼지는 자”는 슈의 대기의 신으로서의 신

격을 묘사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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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와 체액 방출과 같은 육체적 발현을 통해 대기의 신 슈와 테프

누트를 창조함으로써 창조주이자 원발자인 아툼은 태초의 대양에 빈 공

간을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공간에 다음 세대의 신들, 즉 대지의 신 

게브(Geb)와 하늘의 여신 누트(Nut)가 남신 슈와 여신 테프누트의 결

합을 통해 태어난다. 여기서 아툼에서 게브-누트로 이어지는 창조과정

은 앞서 언급한 최초의 일출이 일어날 수 있는 우주적 무대를 제공한

다. 아툼은 또한 창조주-신왕(神王)으로서 창조된 우주를 통치한다. 창

조주가 보유한 신성한 왕권(sacred kingship)은 일단 아툼의 몸에서 탄

생한 대기의 신 슈-테프누트로 전승된 이후 땅과 하늘의 신인 게브-누

트, 지상의 생명계를 상징하는 오시리스-이시스 등 세대를 거쳐 전승되

다 마침내 호루스를 통해 지상의 왕(호루스의 현신)에게로 위임된다. 아

툼에서 오시리스-이시스, 세트-네프티스까지의 아홉 명의 신을 집합적

으로 헬리오폴리스의 9주신(Ennead)이라고 부른다. 아울러 헬리오폴

리스 창세신화는 아툼 > 슈-테프누트 > 게브-누트까지는 우주가 창조

된 연원을 설명하는 우주창조(cosmogony) 신화로서의 속성을, 오시리

스-이시스 > 호루스까지는 신성한 왕권이 어떻게 신의 영역에서 인간

의 영역으로 위임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창작된 권력창조

(cratogony) 신화의 속성을 각각 보여준다.

멤피스 창세신화는 아툼을 정점으로 한 헬리오폴리스의 9주신 위

에 프타를 둠으로써 헬리오폴리스의 신들에 대한 프타의 상대적 우위를 

도모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신학적 전복은 고왕국의 

수도였던 멤피스를 재건함으로써 이집트의 적법한 왕으로서의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누비아 출신의 제 25 왕조 왕들의 정치적 

의도에 기인한 면도 있으나 신왕국 시대 후기의 왕성한 지적 활동 역시 

멤피스 창세신화와 같은 새로운 교리의 출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

다. 《샤바카石》의 원본이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왕국 시대 

말기는 제 18 왕조의 다섯 번째 파라오 아멘호텝 4세/아켄아텐

(Amenhotep IV/Akhenaten: 기원전 1353-1335년)이 주도한 종교개혁

의 여파와 시리아-팔레스타인 연안과 누비아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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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거대 제국으로서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라이덴 파피루스
(Papyrus Leiden)를 비롯하여 지적 창의성을 발휘한 독창적인 신학체

계가 출현하던 시기였다.29)

3.2 멤피스 창세신화 - 프타의 창조활동

3.2.1  프타의 신격

프타는 이집트가 통일왕국을 이룬 후 최초의 수도로 건설된 멤피스의 

주신이다. 프타의 호칭 중 하나가 rsw(j) jnb.f “그의 (도시의) 벽 남쪽에 

거하시는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프타의 신전은 멤피스의 남쪽에 위치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30) 프타는 처음부터 금속(광석), 석재 등과 같은 

29) 라이덴 파피루스에 언급된 새로운 종교관에 대해서는 3.5 멤피스 창세신화
의 비교 종교학적 분석 참조. 한편, 신왕국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과거의 유산

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제국 전역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사상과 개념을 적극 

흡수하고자 하는 지적 경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제 19 왕조 람세

스 2세(기원전 1290-1224년)의 네 번째 아들 카엠와세트(Khaemwaset)이다. 

카엠와세트는 다른 왕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왕자수업을 받았으나 20

대 초반(람세스 2세 치세 16년경) 멤피스 프타 신전의 사제로 임명되었다. 장

인과 건축가의 수호신인 프타의 신관으로서 카엠와세트는 자연스럽게 당대의 

건축물 건립과 석상 제작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카엠

와세트는 신왕국 시대 무렵 이미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왕국 시대의 왕

들이 멤피스에 건립한 수많은 피라미드와 신전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30대 

후반부터 고왕국 시대, 특히 제 3, 4, 5 왕조 시대의 피라미드와 태양신전을 

조사하고 복원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조사하고 복원한 유물에는 모두 자신의 

업적을 새겨 넣게 했다. 카엠와세트의 활약은 이후 페르시아 지배기(기원전 

525-332년)에 창작된 테모틱어 문학작품 세트나(Setna) 이야기를 통해 전

승되었다.

30) James P. Allen, Middle Egyptian: An Introduction t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Hieroglyph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204. 멤피스 남부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프타의 신전은 앞서 언급한 헤

로도토스의 멤피스에 대한 묘사에도 등장한다(역사 II, 99): “그리고 그[민 = 

아하]는 도시 안에 가장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는 거대한 헤파이스토스 신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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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신이었다. 이와 같은 신격으로 인해 

프타는 유성에서 발견되는 철광석(meteoric ore)의 신인 소카(Sokar)와 

결합하여 프타-소카로 표상되었으며 또한 창조의 과정에서 솟아난 최

초의 대지인 타체넨과 결합하여 프타-타체넨으로 표상되었다.31) 여기

서 프타-소카는 금속(광석)의 신으로서의 신격을, 프타-타체넨은 석재

의 신으로서의 신격을 각각 나타낸다. 금속과 석재가 건축 활동과 조형

예술의 재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프타는 또한 이들 재료를 가공하여 

건축물과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기예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기예와 장

인의 수호신으로서 프타는 고왕국 시대의 장인들이 착용했던, 머리에 

꽉 끼는 모자를 쓴 모습으로 등장하며 그의 고위 신관은 wr xrp Hmwt 
“장인의 감독관”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32) 기예와 장인의 수호신으로

서의 신격은 인식과 발화를 통해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주로서의 프타의 

신격을 설명해준다. 건축가, 조각가, 장인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전

에 만들고자 하는 대상을 미리 인식한 연후에 금속이나 석재와 같은 재

료를 가공하여 그 대상을 구현하는데 이와 같은 가공, 구현의 과정은 

건축가, 조각가, 장인이 제작활동 전에 가졌던 완성품에 대한 인식이 

원재료의 가공을 거쳐 완성된 제품으로 xpr “발현”되는 과정을 보여주

며 이집트인들에게 있어 프타는 이와 같은 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

의 힘을 상징했다.

지었다고 한다.” 그리스인들은 기예의 신 프타를 야금술의 신 헤파이스토스와 

동일시했다.

31) Holmberg, The God Ptah, 53-63. 저자는 프타-소카(Ptah-Sokar)와 프타-타

체넨(Ptah-Tatjenen)이 프타의 창조주로서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

장한다. Schlögl, Der Gott Tatenen, nach Texten und Bildern des Neuen 
Reichs, 54-55.

32) Te Velde, “Ptah”, col. 1178. 저자는 상기 호칭이 원래는 종교적인 직위가 

아니었으나 고왕국 시대 제 6 왕조(기원전 2323-2150년)부터 프타의 고위 신

관에게 수여되었으며 이후 장인(Bildner)으로서의 프타의 신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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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멤피스 창세신화의 내용
앞서 《샤바카石》에 기록된 멤피스 창세신화 중 일부가 소개되었

으나 향후 논의를 위해 《샤바카石》과 창세신화의 전체 구조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샤바카의 서문 - 과거로부터 전승된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 왕의 

명령에 따라 텍스트가 새롭게 새겨졌다.
2. 호루스와 세트의 분할 및 화해 - 게브의 결정에 따라 호루스가 

왕위를 계승한다. 통일된 이집트의 유일한 왕인 호루스는 프타와 동

일하며 프타의 성도 멤피스를 수도로 삼는다.
3. 프타의 창조행위 - 프타가 심장과 혀를 이용하여 세상을 창조한

다. 프타의 창조행위는 육체적 발현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는 아툼의 

창조행위에 선행한다.
4. 멤피스의 위상 - 멤피스가 프타의 성도로서, 호루스의 수도로서, 
오시리스의 영원한 거처로서 성스러운 도시의 위상을 부여 받는다.

멤피스 창세신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주로서의 프타의 

창조행위는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과 호루스의 승리 모티프에 이어 등장

하는데 호루스와 세트의 갈등이 창세신화에 선행하는 순서는 일반적인 

창세신화의 서사 흐름에 비추어볼 때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 이와 같은 

비약은 사실 《샤바카石》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프타를 창조주로 언

급한 후 후대 신들의 계보에 대한 언급 없이 바로 호루스와 세트의 갈

등으로 바로 이행하는 점, 멤피스가 호루스 단독 통치의 수도로 정해진 

경위를 설명한 다음 프타를 중심으로 한 창세신화가 언급되는 점 등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핵심은 멤피스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멤피스는 《샤바카石》에 언급된, 창세신화를 비롯한 상이

한 내용의 여러 서사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문의 두 번

째 부분인 호루스와 세트의 분할 및 화해에서 프타와 동일한 신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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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받은 호루스는 그의 성도를 자신의 수도로 삼는다. 이어 성도 멤피

스의 주신인 프타의 창세신화가 전개되며 창조주의 창조행위는 멤피스

에 이집트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신성한 성도이자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

한 수도, 아울러 오시리스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성지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으로 끝난다. 앞서 여러 번 언급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구

조 역시 이집트를 새로이 통일한 제 25 왕조 샤바카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 번째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프타를 중심으로 한 창

세신화의 핵심은 프타와 아툼 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우선 프타는 모

든 신의 창조주로 등장하는데 프타에 의해 최초로 발현된 신들이 바로 

헤르모폴리스의 8주신이다. 심하게 훼손된 원전에는 프타와 결합한 신

들이 목록의 형태로 등장한다.

《샤바카石》 (48-52b열)

우주가 창조되기 전 태초의 대양의 특성과 질료를 형상화한 헤르모

폴리스 8주신의 기원에 대한 이 흥미진진한 신화는 안타깝게도 원문이 

33) 네페르템(Nefertem)은 프타의 아들 신으로 태양신의 현현 중 하나인 수련

(water-lily)을 상징하며 향기를 통해 태양신의 원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

다. 대개 머리에 수련이 피어 오른 청년으로 묘사된다.

nTrw xprw m ptH 프타로 변신한 신들

ptH Hr st wrt [...] 위대한 옥좌 위의 프타 [...]

ptH nw(j) jt(j) (j)tm [...] 프타-눈: 아툼의 아버지 [...]

ptH nwt mjwt mst (j)tm [...] 프타-나우네트: 아툼을 낳은 어머니 [...]

ptH wr HAtj ns pw n xt [nbt] 위대한 프타: [모든] 존재의 심장과 혀 [...]

[... ... ...] nb [...] aAt [...] nb ms nTrw
[프타 ... ...] 주 [...] 위대한 [...] 신들을 낳은 

주

[... ... ...] ms nTrw [프타 ... ...] 신들을 낳은

[... ... ...] [프타 ... ...]

[... ... nfr-tm] r Srt ra ra nb
[프타 ...] 매일 레의 코에 위치한 [네페르

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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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훼손되어 그 면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헤르모폴

리스 8주신이 프타에 기원한다는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멤피스 창세신

화에 따르면 프타는 태초의 대양과 동일한 신격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

며 따라서 태초의 대양 속에서 자재하다 스스로를 발현한 헬리오폴리스

의 창조주 아툼에 선행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것은 아툼을 정

점으로 한 헬리오폴리스의 9주신 위에 프타를 둠으로써 헬리오폴리스

의 신들에 대한 프타의 상대적 우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신화적 전복의 

일환이다. 헬리오폴리스 창세신화에 따르면 태초의 대양인 눈과 나우

네트는 아툼에 의해 창조된 세상을 둘러싼 창조력의 원천이며 따라서 

창조된 세상의 외피라 할 수 있다. 멤피스 창세신화는 프타-눈/나우

네트가 아툼과 그가 창조한 세계로 상징되는 헬리오폴리스 창세신화
전체를 물리적으로 감싸게 함으로써 프타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한다. 

아울러 《샤바카石》 52a열에는 ptH wr “위대한 프타”를 HAtj ns pw n 

xt [nbt] (창조된) “[모든] 존재의 심장과 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이어 등장하는, 창조적 인식(creative recognition: “시아”), 즉 창조주

가 현재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기

획을 담당하는 기관인 심장과, 창조적 발화(creative annunciation: 

“휴”), 즉 자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것을 발화를 통해 실재로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기관인 혀를 사용하여 우주를 창조하는 프타의 진면

목을 묘사한 부분과 조응한다.34)

《샤바카石》 (53-54열)

xpr m HAtj m tjt (j)tm / xpr m ns m tjt (j)tm

jw wr aA ptH [swD nTr]w kAw.sn sk m HAtj pn xpr.n Hrw jm.f / ns pn xpr.n 

DHwtj jm.f

m ptH xpr.n sxm HAtj ns m [awt nb]

wnt.f m xntj Xt nb m xnt r nb n nTrw nbw r(m)T nb aw[t nb] HfAt nb anxt 

Hr kAAt Hr wD-mdw xt nb mrrt.f

34) 창조적 인식 = “시아”와 창조적 발화 = “휴”에 대해서는 3.3 멤피스 창세신

화에 등장하는 발화를 통한 창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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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안에서 발현한 것, 혀 안에서 발현한 것이 (모두) 아툼의 형상이라. 프타

께서는 위대하시니 프타로부터 호루스가 발현한 이 심장을 통해, 프타로부터 

토트가 발현한 이 혀를 통해 신들과 그들의 카를 전수하시는 이라.35) 프타를 

통해 심장과 혀가 (다른) 모든 육신에 대해 권세를 가지게 되었으니 이는 모

든 신들과 인간들, 작은 짐승들, 기는 것들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몸에 

그것[심장]이 맨 앞에 있고, 모든 입에 그것[혀]이 맨 앞에 있어 그것[심장]

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의도하고 그것[혀]이 의도하는 모든 것을 명령하기 때

문이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심장은 창조적 인식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혀

는 창조적 발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샤바카石》 53열에 언급된 xpr 

m HAtj m tjt (j)tm / xpr m ns m tjt (j)tm “심장 안에서 발현한 것, 혀 안

에서 발현한 것이 (모두) 아툼의 형상”이라는 말은 결국 창조주가 기획

하고 발화한 것이 원발자 아툼으로 구현되었다는 의미이다. 선행하는 

텍스트에서 태초의 대양의 특성과 질료를 형상화한 헤르모폴리스 8주

신이 프타로부터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프타를 아툼에 선행하

는 존재로 부각했다면 여기서는 프타의 창조적 기획과 실행(발화)이 아

툼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 번 프타에게 아툼에 선행

하는 진정한 창조주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기획과 실행(발화)을 

통한 프타의 추상적 창조행위와, 이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아툼이 이후 

자위 혹은 체액 방출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육체적 발현에 근거한 물

리적 창조행위를 선명하게 대비시킨다.

이어 《샤바카石》 53열에는 m HAtj pn xpr.n Hrw jm.f / ns pn xpr.n 

DHwtj jm.f “프타로부터 호루스가 발현한 이 심장을 통해, 프타로부터 토

트(Thoth)가 발현한 이 혀를 통해”라고 언급되는데 창조적 인식을 담

당하는 프타의 심장에서 왕권을 보유한 호루스가, 창조적 발화를 담당

하는 프타의 혀에서 지혜의 신이자 언어와 성각문자의 신인 토트가 각

35) 토트(Thoth)는 이집트의 지혜와 문자의 신이자 달의 신이다. 헤르모폴리스의 

주신으로 따오기의 머리를 한 신 혹은 비비 원숭이의 모습으로 표상된다. 이집

트 신화 속에서는 신들의 서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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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생겨났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호루스는 권위 있는 창조적 인식을, 

토트는 창조적 인식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각각 구현한 것으로 보

인다. 헬리오폴리스의 원발자 아툼과 마찬가지로 호루스와 토트 모두 

결국은 프타가 수행하는 창조행위의 한 측면이 체화된 것이다. 이어 프

타로부터 발현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그의 창조능력이 신체의 모

든 기관 중 가장 중요한 심장과 혀의 형태로 깃들어 있으며 창조주의 

기획력과 실행력이 심장과 혀를 통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편재한다

는 사실이 선포된다.

다음으로 멤피스 창세신화는 헬리오폴리스 창세신화의 원발자인 

아툼과 그의 9주신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규명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샤바카石》 (55-56열)

psDt.f m bAH.f m jbHw mtwt (j)tm jp[n] / spt drtj (j)tm jp[n]

xpr[.n js] psDt (j)tm m mtwt.f m Dbaw.f

psDt Hm pw jbHw spt m r pn mAT rn n xt nbt pr.n Sw tfnwt jm.f ms n psDt

이 아툼의 씨인 치아로서, 이 아툼의 손인 입술로서 그[프타]의 9주신이 그

[프타]의 면전에 있노라.  아툼의 9주신은 그[아툼]의 씨와 그[아툼]의 손가

락을 통해 발현하였으나 실로 9주신은 모든 것의 이름을 부여하신, 슈와 테

프누트가 나온, 9주신을 낳으신 이 입 안에 있는 치아와 입술이라.

여기서 mtwt (j)tm “아툼의 씨”와 drtj (j)tm “아툼의 손”은 자위를 통

해 슈와 테프누트를 창조한 아툼의 육체적/물리적 창조행위를 지칭한

다. 그러나 멤피스 창세신화는 “아툼의 씨”와 “아툼의 손”의 구현물

인 9주신이 실제로는 창조주 프타의 입 안에 있는 jbHw “치아”와 spt 
“입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위를 통한 

아툼의 물리적인 창조행위와 조음기관인 치아와 입술을 사용한 프타의 

추상적 창조행위를 중첩시키면서도 프타가 발화를 통해 모든 것에 이름

을 부여함으로써 우주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멤피

스 창세신화는 이어 심장과 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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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바카石》 (56열)

mAA jrtj sDm anxwj ssn fnD TAw s(j)ar.sn xr HAtj

ntf dd pr arot nb jn ns wHm kAAt HAtj

눈이 보는 것, 귀가 듣는 것, 코가 숨쉬는 것은 심장에게 고하기 위함이라.

그것[심장]이 바로 모든 식견을 나오게 하는 것이요 혀가 바로 심장이 의도

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

《샤바카石》 56열에서는 창조의 과정에서 창조의 권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심장과 조음기관인 혀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동

시에,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도 설명된다. 멤피스 창세신화에 따르면 

지식은 감각기관이 인식한 것이 심장으로 보고됨으로써 생성되며 이렇

게 심장에서 생성된 지식은 혀를 통해 전달된다. 여기서 지식을 생성하

는 심장은 앞서 53열에서 언급된 권위 있는 창조적 인식을 구현한 호

루스와,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심장의 의도를 전달하는 혀는 창조

적 인식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력을 구현한 토트와 각각 조응한다. 이

어 심장과 혀의 기능에 기반을 둔 창조의 결과 발현된 우주의 다양한 

면모가 열거된다.

《샤바카石》 (56-58열)

sw(t) ms nTrw nbw (j)tm psDt.f sk xpr.n js mdw-nTr nb m kAAt HAtj wDt ns

sw(t) jr kAw mtn Hmswt jrr Df(A)w nb Htpt nb m mdt tn jrr mrrt / msDt

sw(t) dj anx n Xr(j)-Htp / dj m(w)t n Xr(j)-xbnt

sw(t) jr kAt nb(t) Hmwt nb(t) jrrt awj Smw rdwj nmnm at nb xft wD.f mdt n 

kAAt HAtj prt m ns jrrt jmAx n xt nb(t)

그리하여 모든 신이 태어났으니 아툼과 그의 9주신이라. 그러나 모든 신성한 

말씀은 심장이 의도하고 혀가 명령한 바에 따라 발현되었으며, 그리하여 이 

언명으로써 모든 음식과 공물(供物)을 만들어내고, 바람직한 일과 가증스러

운 일을 하는 모든 카가 만들어지고 헴세트가 부여되었으며,36) 그리하여 평

36) “헴세트”(hemset)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남성명사 카에 대응하는 여성적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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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운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죄 지은 자에게는 죽음이 주어졌으며, 그

리하여 모든 일과 기예와 두 팔이 행하는 것과 두 발이 걷는 것과 모든 육신이 

움직이는 것이, 심장이 의도하고 혀로부터 나오매 모든 것을 갖추도록 하는 

이 말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느니라.

헬리오폴리스 창세신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멤피스 창세신화에서

도 창조행위는 일자(一者)에서 다자(多者)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설명된

다. 여기서 일자, 즉 창조주 프타가 m kAAt HAtj wDt ns “심장이 의도하고 

혀가 명령한 바에 따라” 가장 먼저 창조하는 것은 아툼을 비롯한 헬리

오폴리스의 9주신이다. 요컨대 헬리오폴리스 9주신은 물리적인 우주를 

발현하는 존재로서 프타의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존재를 발현시킨다. 

이어 프타는 신들을 위한 Df(A)w “음식”과 Htpt “공물”을 만들어내고 이

어 생명력인 kAw “카”와 Hmswt “헴세트”를 부여한다.37) “카”와 “헴세

트”는 생명이 있는 존재를 움직이게 하므로 이 둘의 작용에 따라 mrrt 
“바람직한 일”과 msDt “가증스러운 일”이 발생하며 그 결과 dj anx n 

Xr(j)-Htp / dj m(w)t n Xr(j)-xbnt “평화로운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죄 

지은 자에게는 죽음이 주어졌다”라는 말은 이들 행위를 규정하는 현상

계의 법칙이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끝으로 손과 발, 모든 장기

의 움직임이 프타의 창조적인 발화에 따라 생겨난다. 결론적으로 멤피

스 창세신화에서의 창조주 프타의 창조행위는 헬리오폴리스의 9주신 

> 음식 및 공물 > 남성적/여성적 생명력 > 생명력의 작용에 따른 행위 

> 행위를 규정하는 현상계의 법칙 > (구체적인 업무와 기예를 포함한) 

모든 개별자의 움직임의 순서로 이행한다.

즉 여성적인 생명력으로서 운명과 보호의 권능을 가진 여신으로 표상되기도 

한다. 대개 하이집트의 수호여신으로 알려진 네이스(Neith) 여신이 태초의 대

양으로부터 길어 올린 창조력으로 알려져 있으나 멤피스 창세신화에서는 프

타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언급된다. 《샤바카石》에 표기된 것과 같이 네이스 

여신의 상징인 두 개의 화살이 교차하는 방패로 형상화된다.

37) 생명력인 “카”와 “헴세트”보다 “음식”과 “공물”이 먼저 창조되는 이유는 이들

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집트인들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카”를 비롯한 모든 생명력이 소멸한다고 생

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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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바카石》 (58-61열)

xpr.n Dd: jr (j)tm sxpr nTrw r ptH tA-Tnn (j)s pw ms nTrw

pr.n xt nb(t) jm.f m Htp(t) / Df(A)w m Htpt-nTrw m xt nbt nfrt

sw(t) Ax sAA.(f) aA pHtj.f r nTrw

sw(t) Htp ptH m-xt jrt.f xt nbt mdw-nTr nb

sk ms.n.f nTrw jr.n.f njwwt grg.n.f spAwt dj.n.f nTrw Hr xm.sn srwD.n.f 

pAwt.sn

grg.n.f xmw.sn stwt.n.f Dt.sn r Htp jb.sn

sw(t) ao nTrw m Dt.sn m xt nb m aAt nb m jm nb (m) xt nb(t) rd xr xtw.f 

xpr.n.sn jm

그리하여 프타에 대하여 아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들을 발현시키신 이라는 

말이 생기매 이는 그가 신들을 낳은 타체넨이시기 때문이니 모든 것이 그로

부터 공물과 음식으로, 신들을 위한 제물로, 모든 좋은 것으로서 나왔느니라. 

그러하니 (그의) 슬기로움은 다른 어느 신보다 영험하며 그의 권능은 다른 어

느 신보다 크도다. 그리하여 프타께서는 모든 것과 모든 신성한 말씀을 만드

신 후 만족하시니 그가 신들을 낳으시고, 도시를 만드시고, 노모스를 세우시

고 신들을 그들의 사당에 두시고, 그들의 의례용 빵을 마련하시고, 그들의 사

당을 세우시고 그들의 심장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몸을 창조하셨으

며, 그리하여 신들이 모든 목재와 모든 석재와 모든 점토와 그들이 발현한 그

[프타]의 가지에서 자라는 모든 다른 것들로 만든 그들의 몸으로 들어갔노

라.

여기서 프타는 프타-타체넨으로서 jr (j)tm sxpr nTrw “아툼을 창조하

시고 모든 신들을 발현시키신 이”, 즉, 아툼에 선행하는 창조주로 정의

된다. 《샤바카石》 59-61열에서는 무엇보다 기예와 장인의 수호신으

로서의 프타의 면모가 강조된다. 프타는 신들을 창조하는 한편, 이집트

의 주(州)에 해당하는 노모스(nome)를 세우고 도시를 만들고 도시 안

에 사당을 건립하고 그 안에 다시 신상을 창조한다. 여기서 r Htp jb.sn 
“그들의 심장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프타가 만든 신들의 Dt “몸”, 

즉 신상은 또한 태초의 대양으로부터 솟아난 대지인 프타의 몸에서 채

취할 수 있는 목재, 석재, 점토 등과 같은 모든 재료로 만들어진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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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 기획에 따라 모든 신들은 자신의 형상에 깃들게 되고 이로서 이집

트는 신들을 지상에 모신 신국(神國)이 된다.38) 끝으로 프타는 xt nbt 
“모든 것”과 mdw-nTr nb “모든 신성한 말씀”으로 요약되는 창조 작업을 

수행한 후 만족한다.39)

《샤바카石》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프타의 성도인 멤피스의 위상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멤피스는 프타의 성도로서, 호루스의 

수도로서, 오시리스의 영원한 거처로서 신화적으로 가장 성스러운 도시

로서의 위상을 부여 받는다.

《샤바카石》 (61-63열)

sw(t) jab n.f nTrw nbw kAw.sn js Htp.y Xnm.y [m] nb tAwj

snwt nTr tA-Tnn st wrt Xnm.t(j) [m] jb nTrw jmj(w) Hwt-ptH nbt anx nb [  ] 

jrrt anx-tAwj jm.s

n wnt wsjr mH.f Hr mw.f

mAA{t} jst nbt-Hwt ptr.sn sw mnx.sn jm.f

wD Hrw n jst nbt-Hwt: m Dd nDr.sn m wsjr xwj.sn mH.f pXr.sn tp r tr sw(t) 

spr.sn sw r tA

38) 신들이 신상에 깃듦으로써 이집트가 신국(神國)으로 변모하는 이유는 신들이 

신상에 깃들어야만 신관들이 신전 제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문명

에서 신상을 중심으로 한 신전제의는 천상에 존재하는 신들의 세계와 지상에 

구현된 인간의 세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종교 활동이었다. Siegfried Morenz, 

Egyptian Religion (Ithaca &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3), 

150-153. 한편, 창조주가 창조활동의 일환으로 노모스와 도시, 신전을 세운다

는 발상은 바빌로니아의 창세신화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에서 창조주 

마르둑(Marduk)이 티아마트(Tiamat)의 사체를 이용하여 창조행위를 수행한 후 

마지막으로 바빌론(Babylon) 성읍과 에삭일라(Esagila) 신전을 세우는 과정을 

상기시킨다.

39) 여기서 동사 Htp “만족하다”는 “쉬다”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59열은 
sw(t) Htp ptH m-xt jrt.f xt nbt mdw-nTr nb “그리하여 프타께서는 모든 것과 모

든 신성한 말씀을 만드신 후 쉬셨다”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창조주가 창조행위

를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한다는 발상은 특히 히브리 성경 《창세기》에서 안

식일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신화소이다(창 2: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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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f sbxt StAt m Dsrw nw nbw nHH r nmt wbn m Axt Hr m(j)Tn ra m st wrt

그리하여 그[프타]를 위하여 모든 신들과 그들의 카가 모이니 두 땅의 주와 

만족하여 결합하였도다. 타체넨의 신성한 곡물창고는 모든 생명의 여주인 프

타 신전 안에 거하는 신들의 심장과 결합한, 두 땅의 생명이 만들어진 장엄한 

옥좌이니 이는 오시리스가 그의 물에서 익사했기 때문이라. 이시스와 네프티

스가 살피니 이는 그들이 그를 보고 그에게 마음을 두도록 하기 위함이라. 호

루스가 이시스와 네프티스에게 지체하지 말라고 명하매 이는 그들이 그를 구

하고 그가 익사하는 것을 막고 적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함이니 그리

하여 그들이 그에게 도달하여 (그를) 땅으로 (이끌었도다). 그는 장엄한 옥좌

에서 레의 길을 따라 지평선으로 떠오르시는 이의 걸음걸이로 영겁회귀의 주

들의 신성한 땅의 비밀스러운 대문으로 들어갔도다.40)

여기서 멤피스는 창조주 프타가 창조한 모든 신들과 그들의 카가 모

이는 곳이자 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수 있는 snwt nTr tA-Tnn “타

체넨의 신성한 곡물창고”, 즉 신적인 풍요가 실현된 곳이며 신왕 프타

를 위한 st wrt “장엄한 옥좌”가 있는 곳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anx-tAwj “두 땅의 생명”으로서 멤피스가 누리는 풍요가 명계의 왕이자 

식물의 생장에 관여하는 오시리스가 이곳에서 익사했다는 사실에 기인

한다는 것이다: n wnt wsjr mH.f Hr mw.f “이는 오시리스가 그의 물에서 

익사했기 때문이라.” 이집트인들에게 있어 오시리스는 지하세계에서 식

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신이며 따라서 이 신이 머문 곳은 유례없는 풍요

를 구가한다.41) 한편, 후반부에는 오시리스와 세트의 신화소가 다시 

40) 본문에서 nbw nHH “영겁회귀의 주들”은 영생을 부여 받은 망자들을 의미하며 
Dsrw “신성한 땅”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하의 명계와 지상의 공동묘지를 의미

한다. 멤피스의 경우 “신성한 땅”은 나일 강 서안의 왕실묘역인 사카라가 된

다. 아울러 sbxt StAt “비밀스러운 대문”은 태양신이 뜨고 질 때 드나드는 지하

세계로 통하는 대문을 뜻한다.

41) 한편, 오시리스의 익사와 풍요 사이의 관계는 매년 발생하는 나일 강의 범람을 

상기시킨다. 매년 7월 중순 나일 강이 범람하면 불어난 물과 함께 검은 색의 

토사가 범람원에 침전되어 쌓였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침전물은 농업활동에 핵

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집트인들은 검은 색 토사가 침전된 농경지를 kmt “검은 

땅”이라고 불렀고 이에 반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지대를 dSrt “붉은 땅”이

라고 불렀다. 풍요와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는 검은색은 식물의 생장을 상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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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차용되는데 여기서 멤피스는 오시리스가 구출되어 일출의 경로를 

따라 태양신과 같은 위엄을 보이며 명계로 내려가는 신성한 장소로 묘

사된다. 요컨대 《샤바카石》을 통해 멤피스는 프타가 창조행위를 수행

한 곳이자 호루스가 왕으로서 신들에게 명령하는 곳, 그리고 오시리스

가 구조되어 명계로 내려가는 신화적 장소가 된다.

《샤바카石》 (64열)

Xnm.f m stp-sA snsn.f r nTrw tA-Tnn ptH nb rnpwt

sw(t) xpr wsjr m tA m Hwt-jtjj m-gs mHtt n tA pn spr.n.f r.f

zA.f Hrw xa.(w) m (n)swt / xa.(w) m bjt m-Xnw a (j)t(j).f wsjr Hna nTrw 

tp(j)w-a.f jmjw-xt.f

그[오시리스]가 왕궁으로 들어가 타체넨과 시간의 주 프타와 같은 신들과 화

친하매 그가 도달한 이 땅의 북쪽 지대에 위치한 군왕의 신전의 땅에 오시리

스가 묻혔노라. (이로써) 그의 아들 호루스가 그의 부왕 오시리스의 품 안에

서 그의 앞과 뒤에 있는 신들과 함께 상이집트의 왕으로, 하이집트의 왕으로 

나타났노라.42)

헬리오폴리스 창세신화가 창조주이자 원발자인 아툼의 발현 과정

을 설명하는 우주창조 신화에서 호루스의 왕위 계승을 묘사한 권력창조 

신화로 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멤피스 창세신화 역시 창조주 프타

의 인식과 발화를 통한 추상적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우주창조 신화에

서 프타의 성도 멤피스에서 프타와 하나가 된 오시리스가 멤피스 북부

의 성소 Hwt-jtjj “군왕의 신전”의 땅에 매장된 후 호루스가 새로운 왕으

로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한 권력창조 신화로 이행한다. 여기서 호루스

의 왕위 계승은 프타 > (프타의 창조행위로 발현한 원발자) 아툼 > (프

타와 하나가 된) 오시리스 > 호루스의 순서를 따른다. 앞서 《샤바카

石》 전반부에 언급된, 호루스를 유일한 왕위 계승자로 결정한 게브의 

는 녹색과 함께 오시리스의 피부색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42) 여기서 nTrw tp(j)w-a.f jmjw-xt.f “그의 앞과 뒤에 있는 신들”이란 오시리스의 앞

뒤에서 오시리스를 보호하는 이시스, 네프티스 두 여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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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결구 부분에 등장하는 멤피스에서의 호루스

의 왕위계승 신화 역시 이집트 통일 직후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한

편, 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 25 왕조 누비아의 파라오들이 

원했던 신화적 선례를 제공해 준다.

3.3 멤피스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발화를 통한 창조

《샤바카石》이 발화를 통한 창조행위를 강조함으로써 프타를 창조신의 

지위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발화를 통한 창조행위가 《샤

바카石》에 최초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헬리오

폴리스 창세신화에서도 육체적 발현을 통한 물리적 창조와 함께 창조

적 인식과 발화를 통한 추상적 창조행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

다. 앞서 인용된 바 있는 《코핀 텍스트》 제 75번 주문에서 창조주이

자 원발자인 아툼은 물리적 창조 이전에 창조적 인식을 담당하는 기관

인 jb “심장”과 창조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신적 권능인 Axw “창조

력”(effectiveness)을 사용한다.

코핀 텍스트제 75번 주문(CT I, 337c-338a)

omA.n.f wj m jb.f / jr.n.f wj m Axw.f

그는 그의 심장으로 나를 창조하셨으며 그의 창조력으로 나를 만드셨노라.

한편, 코핀 텍스트 제 714번 주문에 묘사된 태초의 대양과 창조주 

사이의 대화에서 창조주는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주코핀 텍스트드제 714번 주문(CT VI, 343o-344e)

jnk SAa jm nw

m(j).k HHw pr.(w) n.j m(j).k w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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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r.n.j Haw.j m Axw.j jnk jrw.j od.n wj r mrr.j xft jb.j

jw prt jm.j m st-Hr.j

나는 태초의 대양에서 발원한 자라. 보라 무량이 나를 위해 물러가매 보라 

(그리하여) 내가 남았느니라. 나는 내 창조력으로 내 육신을 발현시켰으니 나

는 나를 만든 자요 내 심장(의 뜻)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를 세웠느니

라. (그러므로) 나로부터 나온 것은 (모두) 나의 소관이로다.

이집트인들은 창조주라면 창조적 인식, 즉 자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것

을 미리 인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신적 권능인 

Axw “창조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와 같은 권능은 HkA “헤

카” = 주술(magic)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주술은 말이나 

행위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기대했던 결과를 자동적으로 

성취하는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주술활동에는 부적이나 이미지 등

과 같은 물리적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집트의 경우 창조

적인 언어(creative speech), 다시 말해 주문(spell)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3) 실제로 고대 이집트어에서는 Dd m Axw “창조력을 말하

다”, 즉 “신적 권능을 가지고 말하다”라는 표현이 Sdj m HkAw “주문을 

외우다라”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었다.44)

일상적으로 창조적 발화를 이용한 주술행위는 입문의식을 거친 신전

의 신관들에 의해 거행되었으나 보다 높은 차원의 주술행위는 대개 파

라오 혹은 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파라오나 신이 수행하는 

주술행위는 다시 sjA “시아”(Sia)와 Hw “휴”(Hu)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43) 따라서 창조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헤카”는 창조적 발화인 “휴”와 밀접

한 관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관계는 코핀 텍스트 제 261번 주문을 통해서

도 확인된다(CT III, 382e-384c): jnk jr.n nb wa nj xprt jSt snt m tA pn ... m 
jt.f Hw tp(j) r.f “나[헤카]는 유일한 주께서 이 땅에 두 개가 발현되기 전에 ... 

그가 ‘휴’를 그의 입 위에 취하심으로 만드신 자라.” 여기서 nj xprt jSt snt m 
tA pn “이 땅에 두 개가 발현되기 전에”라는 말은 원발자가 분화하기 전, 즉 

창조주 자신의 발현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기 전이라는 뜻이다.

44) Allen, Middle Egyptian: An Introduction t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Hieroglyphs,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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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데 “시아”는 주술행위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물이 무엇

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능력인 인식(perception)을, “휴”는 이렇게 인식

된 것을 현실세계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발화(annunciation)를 각각 의미

한다. 강력한 왕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파라오는 구두 명령을 통해 자신

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었으므로 왕은 종종 이 두 가지 권능을 통

해 창조주의 창조행위에 비견될 수 있는 자신의 통치행위를 수행하는 

존재로 찬양된다.

주쿠반 석비드(KRI II, 356, 9-11)45)

ntk twt anx tp tA n (j)t(j).k (j)tm m jwnw

Hw m r.k sjA m jb.k st ns.k kA(r)j n mAat

폐하는 폐하의 아버지 헬리오폴리스의 아툼께서 지상에 현현하신 살아 있는 

형상이시니 폐하의 입 안에는 “휴”가 있사오며, 폐하의 심장 속에는 “시아”

가 있사오니 폐하의 말씀은 “마아트”의 전당이옵니다.46)

주술행위 혹은 왕의 통치행위의 핵심을 이루는 두 요소인 “시아”와 

“휴”는 창조주의 창조행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이집트의 신학체계에서 창조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태양신은 “시아”

와 “휴”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는 천

계를 운행하기 위하여 태양신이 승선하고 있는 태양선(solar barque)을 

묘사한 장면에서 “시아”, “휴” 그리고 “헤카”가 각각 독립된 신으로 태

45) 쿠반 석비는 신왕국 시대 제 19 왕조 람세스 2세 치세 2년 이집트 남부 와

디 알라키(Wadi Allaqi) 지역에서 금맥을 찾던 탐사대가 우물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석비이다.

46) 본문에서 st-ns “말씀”은 직역하면 “혀의 자리”라는 뜻이며 “혀의 자리”가 

kA(r)j n mAat “마아트의 전당"과 등치 되어 사용되었다. 여기서 mAat “마아트

(ma'at)”는 진 • 선 • 미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 혹은 진리로 해석될 수 있

다. 요컨대 파라오의 심장에 깃든 “시아”, 즉 창조적 인식과 입 안에 있는 

“휴”, 즉 창조적 발화를 통해 말씀이 구현되면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지상에 

“마아트”, 즉 우주적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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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에 동승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요컨대 태양신과 같은 

창조주는 자신의 심장으로 창조될 우주를 인식하고(“시아”) 그가 인식

한 것을 발화함으로써(“휴”) 우주를 창조한다.47)

주코핀 텍스트드제 320번 주문(CT IV, 145b-c)

jnk jr ntt sxpr jwttDd.j xpr Hw jwt.f aSA.(w)

나는 존재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현시키는 자라.

내가 말하니 “휴”가 발현했고 그가 다자(多者)가 되리라.

이집트의 종교적 심성에서 시아, 휴 그리고 헤카는 창조적 권능을 가진 

신이라면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창조적 발화를 통한 

우주창조의 원리가 가장 선명하게 구현된 것이 바로 《샤바카石》에 묘

사된 프타의 창조행위이다. 프타와 앞서 언급한 창조적 권능 간의 관계

는 중왕국 시대의 종교문서 코핀 텍스트에서 이미 발견된다(제 647

번 주문: CT VI, 268h-o): jnk rsw(j)-jnb.f jtjj nTrw ... Hr ntt jnk js Hw 

tp(j) r.f sjA jmj Xt.f “나는 그의 (도시의) 벽 남쪽에 거하는 자 ... 내가 

그의 입 위에 있는 ‘휴’, 그의 몸속에 있는 ‘시아’이기 때문이라.” 그러

나 프타와 “시아”와 “휴”로 대표되는 창조적 권능 사이의 관계가 보편

화 된 것은 신왕국 시대(기원전 1550-1070년)에 이르러서이다.48) 앞

서 언급한 것처럼 제 25 왕조에 기록된 《샤바카石》의 원전의 창작시

기를 그보다 약 550년 앞선 신왕국 시대 말기(특히 제 19 왕조 람세스 

2세 치세)로 추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47) 이처럼 인식과 발화를 통한 우주의 창조는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에 묘사된 

창조행위와 유사하다(창 1:3-4):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대 근동에서 인식과 발화를 

통한 창조행위의 유사성은 3.5 멤피스 창세신화의 비교 종교학적 분석 참조.

48) Te Velde, “Ptah”, col.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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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창조적 발화와 완벽한 이미지

《샤바카石》에서 프타가 xt nbt “모든 것”과 mdw-nTr nb “모든 신성한 

말씀”을 창조했다는 언급은 의미심장하다(59열): sw(t) Htp ptH m-xt jrt.f 

xt nbt mdw-nTr nb “그리하여 프타께서는 모든 것과 모든 신성한 말씀을 

만드신 후 만족하셨다.” 여기서 “모든 것”의 창조는 “모든 신성한 말

씀”의 창조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현상계의 “모든 것”은 

“모든 신성한 말씀”에 대응하며 동시에 “모든 신성한 말씀”에 근거한

다. 그러므로 현상계의 “모든 것”이 창조행위의 결과물이라면 “모든 신

성한 말씀”은 창조의 청사진이자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대 이집

트어에서 mdw-nTr “신성한 말씀”은 동시에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문자

생활에 사용하던 mdw-nTr “성각문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집

트 성각문자에는 그림 문자로서 현상계의 사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동시

에 그것이 문자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지시하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 따라서 창조의 결과물을 “신성한 말씀”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창

조주의 창조행위에서 발현한 모든 것이 실제로는 창조주가 처음으로 인

식한 개념을 표현한 성각문자에 다름아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성각

문자는 실제 사물과 개념을 모두 지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창조의 과정

은 성각문자를 매개로 하여 창조행위 이전의 인식에 대응하는 원초적인 

형상, 즉 보편자의 영역과 창조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세계에 대응하

는 무한히 재생된 개별자의 세계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구분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 기원전 427-343년)의 이원

론을 상기시킨다. 여기서 성각문자는 현상계의 전체성을 구성하는 사물

의 형상, 즉 에이도스에 대응하며 따라서 성각문자를 사용하는 문자체

계에 있어 사물과 기호와의 관계는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의 개별자과 

보편자, 즉 이데아의 관계와 조응한다.49) 이에 대하여 신 플라톤주의자

49) Assmann, Ägypten - Eine Sinngeschichte, 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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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암블리코스(Iamblicus: 250-325년)는 그의 저서 밀의에 대하여
(De mysteriis)에서 이집트의 성각문자 체계와 플라톤의 이원론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성각문자의 작용을 플라톤 만년의 저작 티마이

오스(Timaios)에 등장하는 데미우르고스(Δημιουργός)의 모방과 동일

한 것으로 묘사했다.50)

프타의 창조행위가 플라톤의 이원론과 비교 가능 것은 앞서 언급한 

성각문자의 이중적 성격에 기인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사고를 촉발시

킨 배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화에 의한 창조의 개념

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 그리고 후기 시대로 접어들

면서 성각문자의 위상과 문자의 속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신왕국 시대 이전에는 사물의 기원을 우발적인 발음의 유사성

에 착안한 언어유희를 통해 설명하는 전통이 있었으나 여기에 심오한 

신학적 의미는 없었으며 언어는 단지 창조주가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한 여러 우발적 방법 중 하나에 불과했다. 제 18 왕조(기원전 

1550-1307년)로 접어들면서 창조주가 발화를 통한 의도적인 창조행위

를 수행했다는 생각이 처음 등장했으나 발화를 통해 창조된 대상은 신

50) 데미우르고스는 플라톤의 우주생성론에 등장하는 창조신을 말한다. 데미우르고

스는 무질서와 부조화의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고 영원불멸의 표준, 즉 이데아

를 근거로 이미 존재하는 질료로 세상을 창조한다. 따라서 데미우르고스는 기

독교의 하나님과는 달리 무로부터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존재도 아니었고 이집

트의 창조주처럼 창조하고자 하는 대상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

도 아니었다. 이집트인들이 프타를 지적인 활동(인식)과 발화를 통한 창조주로 

파악한 것은 그리스인들이 우주의 창조주로서 상정했던 데미우르고스보다 약 

500년 앞선 지적 성취로 평가 받을 만하다. 한편, 성각문자와 현상계와의 관계

에 대한 이암블리코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밀의에 대하여 VII, 1): “왜냐하

면 우주의 본성과 신들의 창조력을 모방하고자 노력하는 그들[이집트인]은 비

의, 주술, 보이지 않는 관념의 상징을 통해 특정 형상을, 자연이 그 독특한 방

식으로 가시적 형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원리와 유사한 것을 표현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원론적 창조행위는 형상(개

념)과 언어의 분절(articulation)로 파악될 수 있는데 멤피스 창세신화에서는 

이것이 신들 간의 분업으로 설명된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4. 멤

피스 창세신화의 비교 종교학적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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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존재로 국한되었다. 우주 전체가 발화를 통해 창조되었다는 발상

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제 19 왕조(기원전 1307-1109년) 이후이며 

발화를 통한 창조행위와 관련하여 현상계에 대응하는 창조물로 성각문

자가 언급되는 것은 후기 왕조시대(기원전 715-332년) 이후의 일이

다.51) 그 이유는 외세 지배 하에서 이집트의 전통과 비전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식을 배타적으로 보존하고자 했던 신관계급에 의해 성

각문자가 입문의식을 거친 신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신성문자

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시기가 바로 후기 왕조시대였기 때문이다.52) 아

울러 이 순수한 신성문자가 현상계의 모든 창조물 속에 내재하는, 소위 

‘사물-개념문자’로 정의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성각문자의 이

중적 속성, 즉 그림 문자로서 현상계의 사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동시에 

그것이 문자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지시하는 양가적인 속성과 함

께, 성각문자 체계가 신성문자로서의 지위로 격상되는 후기왕조 시대의 

시대적 특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물-개념문자라는 발상은 향후 

그리스의 저자들로 하여금 성각문자 체계가 순수한 개념을 지시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은 1822년 쟝 프랑수와 샹폴리옹

(Jean François Champollion: 1790-1831년)에 의해 성각문자 체계가 

실제로는 표의문자와 표음문자가 혼재되어 사용된 문자체계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중세와 근대에 걸쳐 진행된 성각문자에 대한 연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53)

51) Assmann, Ägypten - Eine Sinngeschichte, 392-395.

52) François Gaudard, “Ptolemaic Hieroglyphs”, Visual Language: Inventions of 
Writing in the Ancient Middle East and Beyond (Christopher Woods ed.), 

Oriental Institute Museum Publications No. 32,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2010), 173-175.

53) 예컨대 피에리오 발레리아노(Pierio Valeriano: 1497-1558년)는 1556년 출간

된 신성문자(Hieroglyphica)의 서문에 “신성문자로 써진다는 것은 신과 인간

이 그 진정한 속성을 드러낸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썼다. 이처럼 후기 왕

조 시대에 성립된 성각문자의 ‘사물-개념문자’로서의 속성은 1822년 성각문자

의 언어학적 해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고대 그리스에서 근대 유럽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서구 사회에서 성각문자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Erik Hornung, The Secret of Egypt: Its Impact on the West, (Ith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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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멤피스 창세신화의 비교 종교학적 분석

4.1 멤피스 창세신화와 메소포타미아 에누마 엘리쉬의 
비교

이집트 이외의 문명에서 발견되는, 언어를 매개로 한 창조행위의 예

로 우선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를 들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세신화 중 하나인 에누마 엘리쉬는 기원전 2000년대 초반 이후 창

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빌로니아의 창세 서사시이다.

주에누마 엘리쉬드(제 1 토판, 1-8행)

e-nu-ma e-liš la na-bu-ú šá-ma-mu
šap-liš am-ma-tum šu-ma la zak-rat
ZU.AB-ma reš-tu-ú za-ru-šu-un
mu-um-mu ti-amat mu-al-li-da-at gim-ri-šú-un
A.MEŠ-šú-nu iš-te-niš i-ḫi-iq-qu-ma
gi-pa-ra la ki-iṣ-ṣu-ru ṣu-ṣa-a la še-’u-ú
e-nu-ma DINGIR.DINGIR la šu-pu-u ma-na-ma
šu-ma la zuk-ku-ru ši-ma-tú la ši-i-mu

위로 하늘이 아직 불리지 않았고

아래로 땅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때

태고의 압수,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 모두를 낳은 모체 티아마트가

하나로 물을 섞고 있었다.

그 때에는 들판이 형성되지 않았고 갈대밭도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신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운명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54)

&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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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마 엘리쉬는 이름 짓기(naming)를 창조행위의 기본으로 보고 

있으며 이름이 부여되어야만 존재가 설명된다고 보고 있다. 즉 이름 자

체가 피조물들의 의의가 되는 것이다.55) 그러나 에누마 엘리쉬와 멤

피스 창세신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사시의 첫 부분에는 창조행위의 

주체가 되는 창조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결과 

멤피스 창세신화에 제시되어 있는 창조주의 심장을 통한 창조적 인식

과정이 나타나지 않으며 발화, 즉 이름 짓는 행위의 주체도 명쾌하게 

제시되지 않는다.56)

한편, 권위 있는 발화를 통해 주술을 실행하는 것 역시 창조주가 보

유한 권능 중 하나라는 생각은 이집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누마 엘리

쉬에서도 발견된다.

주에누마 엘리쉬드(제 4 토판, 19-28행)

uš-zi-zu-ma i-na bi-ri-šú-nu lu-ma-šá iš-tin
an dAMAR.UTU bu-uk-ri-šu-nu šu-nuiz-zak-ru
ši-mat-ka be-lum lu-úmaḫ-rat DINGIR.DINGIR-ma
a-ba-tum ù ba-nu-ú qí-bili-ik-tu-nu
ep-šú pi-i-kali-’a-a-bit lu-ma-šu
tu-ur qí-bi-šum-ma lu-ma-šu li-iš-lim
iq-bi-ma i-na pi-i-šu u’-a-bit lu-ma-šu
i-tur iq-bi-šum-ma lu-ma-šu it-tab-ni

54) 배철현, ｢에누마 엘리쉬: 마르둑신과 바빌론시에 대한 찬양시｣, 신화아카데미 

편,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1), 59-60; 같은 저자, ｢Creatio Ex 

Nihilo?｣, 종교학연구 21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소, 2002), 42.

55) 조철수, 수메르 신화 (서해문집, 2003), 149. 한편, 이와 유사한 발상은 멤
피스 창세신화에서도 발견되는데 앞서 살펴본 《샤바카石》 55열에서 프타는 

mAT rn n xt nbt “모든 것의 이름을 부여하신 이”로 불린다.

56)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 성경 《창세기》에서는 이름 지음을 통한 창조행위가 이

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하나님이 이름을 지음으로써 존재를 창조하며(창 

1:5, 8, 10) 이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에 대해 이

름을 짓는다(창 2:19-20, 23; 3:20; 4: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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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ṣi-it pi-i-šu i-mu-ru DINGIR.DINGIR AD.AD-šu
iḫ-du-ú ik-ru-bu dAMAR.UTU-ma LUGAL

그들은 한 성좌를 그들 가운데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맏아들 마르둑에게 말했다.

“오 주여, 당신의 명령은 신들에게 위대합니다.

성좌의 해체와 축조를 명령하시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시오.

당신의 말로써 그 성좌가 없어지게 하시오.”

그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성좌가 없어지고

그가 다시 말할 때, 그 성좌가 다시 창조되었다.

그의 조상인 신들이 그의 말의 놀라운 효력을 보고

즐거워하며 “마르둑은 왕이다”라고 말했다.57)

에누마 엘리쉬를 통해 고대 메소포타미아 인들도 이름의 부여가 

존재의 운명을 결정짓고 존재의 의의를 설명한다는 생각과 창조주는 권

위 있는 발화의 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언어의 특정 형식인 이름이 존재의 본질을 대표한

다는 생각과 그런 발상을 바탕으로 존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언어의 힘

에 대한 이해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공유하던 신화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에누마 엘리쉬에 등장하는 

신들의 경우 주인공인 마르둑(Marduk) 이전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는 

방식이 의식적인 계획이나 명령이 아닌 무의식적이고 맹목적인 물리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서사시의 후반부에서 마르둑이 티아

마트(Tiamat)를 살해한 이후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방식 역시 프타와 같은 발화를 통한 주술 활동보다는 티아마트의 몸체

57) 배철현, ｢에누마 엘리쉬: 마르둑신과 바빌론시에 대한 찬양시｣, 78-79. 한편, 
에누마 엘리쉬에서처럼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가 주술행위에 해결되는 구

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이와 같은 주술이 “가역적 이적”(reversible 

miracle)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Stephen Bertman, “A Note on 

the Reversible Miracle,” (Winter 1964) History of Religions, Volume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323-327. 여기서 가역적 기

적이란 주술행위의 결과로 실현된 변화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초현

실적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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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누고 붙이는, 장인의 제작 방식과 유사한 물리적인 활동에 의존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누마 엘리쉬에서는 두 문명 간의 특정 

신화적 발상의 공유 이외의 별다른 의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끝으로 이

집트 창세신화가 주로 창조주의 독자적이고 조화로운 창조활동 혹은 신

들의 공조로 이루어지는 반면 메소포타미아의 창세신화가 신들 세대 간

의 투쟁과 살해, 살해된 신의 해체 및 재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두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창세신화 및 창조된 세계에 대한 세계관에 상

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4.2 멤피스 창세신화와 히브리 성경 《창세기》의 비교
멤피스 창세신화에 나타난 인식과 발화를 통한 창조는 히브리 성

경 《창세기》에에 묘사된 발화를 통한 창조와도 일견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창세기》 (창 1:1-5)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

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멤피스 창세신화와 히브리 성경 《창세기》 1장 사이의 비교와 관

련하여, 크게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발화에 의한 창조

의 유사성이다. 멤피스 창세신화와 《창세기》에서 발화는 우주창조

를 성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묘사된다(창 1:8-11, 14, 20, 22, 24, 

26).58) 그러나 이 두 텍스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58) 발화에 의한 우주창조 모티브는 히브리 성경 《시편》에서도 발견된다(시 

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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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경의 창세신화에는 우주창조를 미리 기획하는 심장을 통한 인식

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다.59) (물론 전지전능한 창조주로서 《창세

기》의 하느님이 행한 창조적 인식은 당연한 전제조건이고 동시에 인간

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사역이므로 기

록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아울러 발화를 통한 창조의 진행방식도 

다르다.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프타의 창조행위는 헬리오폴리스 9주신

의 발현이라는 형식을 차용한다(《샤바카石》 55-56열): psDt Hm pw 

jbHw spt m r pn mAT rn n xt nbt pr.n Sw tfnwt jm.f ms n psDt “실로 9주

신은 모든 것의 이름을 부여하신, 슈와 테프누트가 나온, 9주신을 낳으

신 이 입 안에 있는 치아와 입술이라.” 다시 말해 프타는 《창세기》의 

하느님과 같이 7일에 걸쳐 자신의 명령으로 세상을 단계적으로 창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발화를 통해 9주신을 창조함으로써 창조를 완성한다. 

사실 멤피스 창세신화에서 9주신의 창조는 다른 모든 창조 과정의 

기반이자 전제조건이다.

둘째, 창조주 프타의 발화행위는 《창세기》에 묘사된 하나님의 명령

(창 1:3 이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과 비교할 때 발화를 통한 창조라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으나 프타

의 창조행위로 인해 현상계에 존재하게 된 모든 사물과 성각문자의 관

계는 성경에 묘사된 이름을 부르는 행위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앞

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성각문자는 청각적 명령보다는 오히려 형상의 발

현, 다시 말해 형상을 통해 개념을 드러내는 시각적 형상화에 더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창조행위는 형상(개념)과 

언어의 분절(articulation)로 파악될 수 있는데 멤피스 창세신화에서

는 이것이 신들 간의 분업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이다. 즉, 형상의 분절

이루었도다.” 한편, 제임스 K. 호프마이어(James K. Hoffmeier)가 코핀 텍스

트 주문 제 79번(CT II, 23)과 제 80번(CT II, 42-43)에서 제시한, 헤르모폴

리스 8주신과 아툼의 발화를 통한 창조의 예는 프타의 발화를 통한 창조행위

와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Hoffmeier, “Some Thoughts on Genesis 1 & 

2 and Egyptian Cosmology,” 45.

59) Assmann, Ägypten - Eine Sinngeschichte,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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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은 창조주 프타가, 언어의 분절(발화)은 프타의 혀인 토트가 수행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토트는 달의 신이자 지혜의 신이면서 동

시에 성각문자의 신이자 서기관의 수호신이다. 멤피스 창세신화에서 

토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프타의 창조행위에 참여한다(《샤바카

石》 53-54열): [swD nTr]w kAw.sn sk m HAtj pn xpr.n Hrw jm.f / ns pn 

xpr.n DHwtj jm.f “프타께서는 위대하시니 프타로부터 호루스가 발현한 

이 심장을 통해, 프타로부터 토트가 발현한 이 혀를 통해 신들과 그들

의 카를 전수하시는 이라.” 요컨대 토트는 혀의 신으로서 심장이 인식

한 것을 문자와 발화로 구현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프타

-토트의 창조행위가 개념, 형상, 음성의 발현에 의해 구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60)

셋째, 프타의 창조행위를 소위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n ex nihilo)

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61) 멤피스 창세신화에서 프타는 태초

60) 일견 프타-토트의 관계는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아담과의 관계와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이름을 부여

하듯이 토트 역시 발화와 기록을 통해 프타가 심장으로 인식한 것을 창조적으

로 낭독 혹은 선포한다. 《창세기》에 언급된 하나님-아담의 협업체계는 다음

과 같다(창 2: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

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나 《창세기》

의 창조주가 창조를 명령한 후 창조행위가 발생하고, 그 후 이름 부름의 행위

가 뒤따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창조행위와 이름 부름의 행위가 반드시 멤피

스 창세신화에 언급된 프타-토트의 협업관계와 동일하지 않으며 아울러 하느

님의 이름 짓기가 셋째 날에 끝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창세기》에서의 창조

행위와 이름 짓기 사이에는 본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61) 물론 《창세기》에서의 창조기사 역시 순전히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n ex 

nihilo)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요컨대 “빛이 있

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를 첫 번째 창조행위로 본다면(창 1:3) 그 이전에 어

둠 속에 태초의 대양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창 1: 2). 배철현에 따르면 

무로부터의 창조개념은 《마카베오 하권》에 처음 등장한다(마카 하 7:28):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으라.” 이후 이와 같은 창조개념은 초

대 교부들의 문헌에 의해 기독교의 기본 교리로 고착되기에 이르렀다. 배철현, 

타르굼 옹켈로스 창세기 (한님성서연구소, 2001), 79-80, 114  각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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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양인 눈과 그 여성형인 나우네트와 동일시된다(《샤바카石》 

(49a-51a열): ptH Hr st wrt [...] ptH nw(j) jt(j) (j)tm [...] ptH nwt mjwt mst 

(j)tm [...] “위대한 옥좌 위의 프타 [...] 프타-눈: 아툼의 아버지 [...] 프

타-나우네트: 아툼을 낳은 어머니 [...].” 태초의 대양은 우주가 창조되

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던 존재였다. 그러므로 프타-눈, 프타-나우네

트보다 더 오래된 존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프타는 우주의 창조

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존재/신이라 할 수 있다. 창세신화에는 

또한 프타가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태초의 대양을 질료로 사용했다

는 언급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62) 프타는 오로지 자신의 지력인 인식

과 창조적 발화인 명령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렇

다면 프타의 창조행위를 무로부터의 창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질

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멤피스 창세신화에서 프타가 눈/나우네

트와 동일시된 이유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멤피스 창세신화를 작성

한 신관들이 의도한 것은 프타를 무로부터 우주를 창조한 신으로 만들

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집트 신학체계에서 우주로부터 완전히 초월

한 신은 아문이 유일하다. 아문의 성도 테베 신관들이 작성한 종교문서

에 따르면 아문은 물리적 실체를 창조한 단일한 신적 원리이며 그로부

터 창조된 모든 것은 각각 그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63) 창조된 세계를 

같은 저자, ｢Creatio Ex Nihilo?｣, 38-46. 《창세기》 창조기사와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한 방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제한된 범주를 넘어서는 부분이므로 여

기서는 존 D. 쿠리드(John D. Currid)가 제시한 바와 같이 다만 발화에 의한 

창조와 다른 질료의 사용 여부 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Currid, 

Ancient Egypt and the Old Testament, 63.

62) Morenz, Egyptian Religion, 172. 그러나 신왕국 시대 제 22 왕조(기원전 

945-712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베를린 프타 찬가(Berlin Hymn to 

Ptah)에 따르면 프타는 태초의 대양에서 창조의 질료를 취한다(P 3048, IV, 

8): twt r.k omA.n awj.k Sd.n.k sw m nw “그대의 입으로 형성하신 것, 그대의 손

으로 창조하신 것, 그대는 그것을 태초의 대양에서 취하셨습니다.” Walther 

Wolf, “Der Berliner Ptah-Hymnus (P 3048, II-XII)”, Zeitschrift für 
Ägyptische Sprache und Altertumskunde 64 (Leipzig: J. C. Hinrichs 

Buchhandlung, 1929), 23-30.

63) James P. Allen, Genesis in Egypt: The Philosophy of Ancient Egyp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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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하는 창조주로서 아문은 창조된 세상에 내재하는 다른 신들과는 달

리 초월적 존재이다. 신왕국 시대 제 19 왕조 람세스 2세 치세 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덴 아문 찬가(Leiden Hymn to Amun)

는 초월자로서의 아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주라이덴 아문 찬가드(Leiden I 350, 4, 17-18)

jmn sw r-r.sn sHAp sw r nTrw

bw rx.tw jnm.f

wA sw r Hrt mD r dwAt

bw rx nTr nb oi.f mAa

nn sSm.f pd.w Hr zHAw

nn mtr.tw r.f

아문, 그는 그들[신들]로부터 숨겨져 있으며 신들로부터 감추어져 있노라.

그의 본성은 아무도 모르니

그는 하늘보다 멀고 두아트보다 깊도다.

그 어떤 신도 진정한 형상을 모르며

그의 어떤 형상도 글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올바르게 증언할 수 없도다.

한편, 아문으로 표상된 이 초월적인 창조주는 세 위격을 가진 한 명의 
신으로 표상되는 데 그 중 한 속성이 프타에게 부여된다.

주라이덴 아문 찬가드(Leiden I 350, 4, 21-22)

xtmw pw nTrw nbw

jmn ra ptH nn 2nw.sn

jmn rn.f m jmn

Creation Accounts, Yale Egyptological Studies 2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8), 60-62; 같은 저자, “The Religion of Amarna”, The 
Royal Women of Amarna: Images of Beauty from Ancient Egypt (Dorothea 

Arnold e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1996), 

3; 같은 저자, Middle Egyptian: An Introduction t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Hieroglyphs,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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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ra m Hr Dt.f ptH

모든 신은 세 위격이라

아문, 레, 프타이며 그들에게 버금가는 존재는 없노라.

그의 이름은 아문으로서 숨겨져 있으며

그의 얼굴은 레이며 그의 몸은 프타이니라.64)

프타를 초월적인 창조주로 상정하지 않았다면 멤피스 창세신화에

서 그를 눈/나우네트와 결합시킨 것은 아마도 프타를 아툼에 선행하는 

태초의 대양과 결합시킴으로써 아툼을 정점으로 하는 헬리오폴리스 9

주신 체제를 프타에 종속시키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

다. 요컨대 프타와 태초의 대양과의 결합은 프타를 정점으로 한 멤피

스 창세신화를 아문을 정점으로 하는 헬리오폴리스 창세신화보다 우

위에 두기 위한 신학적 전복의 포석이었던 것이다.

넷째, 최고신으로서의 프타의 신격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홀

로 발화(명령)만으로 우주를 창조한 전능한 유일신으로 묘사된다. 멤피

스 창세신화에 따르면 프타 역시 인식과 발화의 힘을 이용하여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주로 등장한다. 이것은 멤피스의 주신인 프타를 최고신으

로 부상시키려는 신관계급의 의도와도 부합한다. 학자들은 이집트 신학

체계의 초점이 신들 간의 협력관계가 창조주-태양신의 독자적인 통치

로 변모하는 단일신교(henotheism) 사상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를 신왕

국 시대로 보고 있다.65) 또한 다른 모든 신을 부정하고 하나의 신만을 

인정하는 유일신교(monotheism)는 이집트에서는 아멘호텝 4세/아켄아

텐의 아마르나 시대(Amarna Period)가 유일하다. 고대 이집트 역사 전

반에 걸쳐 일신교를 근간으로 하는 다신교 체제가 유지되었음을 고려할 

때 프타의 신격 역시 기독교의 배타적인 최고신이라기보다는 단일신교 

64) 여기서 아문, 레, 프타는 하나의 단일한 창조적 원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측면

으로 제시된다. 각 측면(위격)에 해당하는 신들이 -.sn “그들”로 지칭된 반면 

하나의 단일한 원리/신으로 상정된 존재는 -.f “그”라는 접미대명사를 통해 표

현되고 있다.

65) Assmann,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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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서 다른 신보다 높은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창조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3 멤피스 창세신화와 기독교 성경 《요한복음》의 비교
후대의 헬레니즘의 전통에 따르면 언어는 인식의 도구이다. 언어로 

파악되는 것만 인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언어에는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창조주를 매개로 언어의 창조적 측면을 드

러내는 멤피스 창세신화는 따라서 인식의 도구로서의 언어의 본질과

도 공명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에

서 헬레니즘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독자적인 종교로 변모할 

무렵인 90년대 등장한 《요한복음》은 헬레니즘의 전통에 따라 인식과 

언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신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한다.

《요한복음》 (요 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

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λόγος)이다.66) 로고스를 “세계 이성”, 즉 만

66) 로고스(λόγος)는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 λέγειν에서 파생되었으며 단순한 소

리를 내는 행위가 아닌 분절적인 인간 언어로 말하는 행위에만 해당되는 동사

이다. “로고스”는 “이성”뿐만 아니라 “말씀,” “논리,” “이치” 등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규는 히브리 성경에서 “말씀”으로 사용된 “다바

르”(דָָּּבָר)가 동적 • 인격적 • 행위적 • 비물질적 • 세계 초월적 성격을 갖는 반

면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으로 사용된 “로고스”는 정적 • 지적 • 이성적 • 물

질적 • 세계 내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하면서 “다바르”를 “로고스”로 표기

한 요한의 작업을 통해 “로고스”의 의미가 “다바르”의 의미까지 포괄하며 확

장되었다고 설명한다. 김용규, 서양문명을 읽는 코드 신 (휴머니스트, 2010), 

385-387. 한편, 멤피스 창세신화에서 말씀으로 사용된 이집트어 mdw-nTr는 

창조주가 행하는 창조 작업의 행위자(agent)라는 측면에서는 “다바르”의 동적 

• 인격적 • 행위적 성격에 가까우나 이집트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창조주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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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근원적 법칙으로 파악한 사람은 에페소스(Ephesus) 출신의 그리

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 기원전 540-480년)이다. 그는 

만물의 기원을 불로 상정하는 한편,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자연현상

의 배후에는 만물을 지배하는 세계이성인 로고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

다(Diels-Kranz, 22B1): “로고스는 언제나 존재하나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전에나 처음 들었을 때라도 그것을 언제나 이해할 수 없다. 만물

이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명하는 대로 그 본성과 작용에 따라 그것을 분별시켜주어도 사람들은 

이러한 말과 행위를 체험할 때에도 (마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다. 다

른 이들은 자고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망각하는 것처럼 깨어 있을 

때에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가 주장한 로고스는 

우주의 섭리인 동시에 인식, 즉 모든 것이 그 구성에 따라 작용하는 법

칙을 파악 가능하게 하는 지적 기반이기도 했다.

이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의 유대인 철학자 필론(Philo: 

기원전 20년-기원후 50년)은 로고스를 데미우르고스와 같은 것으로 보

았다. 플라톤의 이원론에 따라 형상은 완전하고 질료는 불완전하기 때

문에 신과 현상계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

다.67)

재적(immanent)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로고스의 물질적 • 세계 내재적 성격과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67) 한편, 플라톤은 티마이오스(Timaios)에서 감각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이념

계, 즉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를 이어주는 매개항으로서 “코라”(χώρα)를 설정

했다. 플라톤은 “코라”를 사물을 거르는 체(sieve)로 상정했는데 이데아, 즉 추

상적 관념이 “코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물질적인 형태

를 부여 받는다고 설명했다. 진중권, 생각의 지도 (천년의상상, 2012), 

305-311.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집트의 장인들이 벽화나 부조에 새겨질 

Szp-anx “살아 있는 이미지”, 즉 형상이나 성각문자를 제작할 때 체와 유사한 

모눈 형식의 지침선(guide line)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지침선은 

창조주의 대리자인 장인들이 인체를 비롯한 모든 사물에 이미 부여된 비례의 

법칙에 따라 자신들이 인식하고 의도한 형상을 가시적인 형태로 완벽하게 재

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여기서 형상-지침선의 관계는 앞서 언급한 

바, 현상계의 개별자에 내재하는 ‘사물-개념문자’로서의 성각문자의 매개적 기

능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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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마이오스드(29a-c)

티마이오스: ... 만약에 이 우주가 과연 아름답고 이를 만든 이[데미우르고

스] 또한 훌륭하다면, 그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서 그랬을 것이라는 것은 분

명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면, 그

는 생성된 것을 바라보고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서 

그랬을 것이라는 것은 실로 누구에게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생겨난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주이며, 원인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이 그

것을 만든 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바로 이렇게 해서 생겨났기에, 그것은 

합리적 설명(λόγος)과 지혜(φρόνησις)에 의해 포착되며 ‘똑같은 상태로 있

는 것’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러할진대, 이 우주가 어떤 것

의 모상(εἰκών)일 것임이 또한 전적으로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시

작은 그것의 본성에 따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설명들은 

그것들이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들과 동류의 것들이기에, 모상 및 그것

의 본(παραδειγμ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의 구분을 해야 합니다. 물

론 한결같고 확고하며 ‘지성과 함께라야’ 분명해지는 것에 대한 설명들은 한

결같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 그러는 것이 가능한 한, 그리고 논

박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설명들에 적합한 한, 이에 그 어떤 모자람도 없

게끔 해야만 합니다. - 반면에 그것을 본뜬 것에 대한 설명은, 그것이 모상이

기에, 앞의 설명들에 대해서도 역시 상응하게 ‘그럼직한 설명들’이어야 합니

다. 생성(γένεσις)에 대한 존재(οὐσία)의 관계는 바로 믿음(πίστις)에 대한 

진리(ἀλήθεια)의 관계이니까요.68)

이와 관련하여 필론은 로고스를 이와 같은 매개체 중 으뜸으로 보았

고 따라서 로고스를 “신의 대표자”로 불렀다.69) 《요한복음》의 경우 

68) 플라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박종현 • 김영균 공동 역주 (서광사, 2000), 

78-80; 같은 저자, 플라톤의 다섯 대화편  테아이테토스 / 필레보스 / 티마이

오스 / 크리티아스 / 파르메니데스, 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2016), 

326-327.

69) 이와 관련하여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서인 미드라쉬 베레쉬트 랍바에 언

급된 조언자 “아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랍

비들은 《잠언》에 언급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지혜]를 가지셨으며”라는 구절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활동을 하실 때 

지혜가 옆에 있었으며(잠 8:22) 지혜 = 조언자 = 아몬을 “기능공”으로 풀이한

다. 이와 관련한 다른 설명에서는, “왕이 왕궁을 지을 때 그는 자신의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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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은 창조주와 함께 자재하며 동일한 신격을 보유한 존재이며 동시

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자이다. 또한 “말씀”은 시공이 단절되

는 절대적 타자로서의 초월적 창조주를 시공 속에 드러나게 해주는 매

개체이다. 멤피스 창세신화에서는 프타가 창조한 “모든 신성한 말씀”

이 창조주가 의도한 창조기획의 청사진이자 동시에 현상계의 “모든 것”

을 존재하게 만드는 매개체이다. 다시 말해, 창조주의 발화는 현상계의 

수많은 개별자들과 함께 그들의 존재 근거인 “신성한 말씀”을 창조했고 

궁극적으로 이 “신성한 말씀”은 창조주의 핵심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

다.

지금까지 멤피스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인식과 발화를 통한 추상적 

창조행위와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 발화를 통한 창조주의 창조행위 사이의 유사점 및 차이점, 

그리고 기독교 성경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언어와 인식에 대한 이

해와 멤피스 창세신화에 언급된 프타의 “신성한 말씀” 간의 유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들 종교문서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히브리 민족은 예외로 하더라도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절대 권력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성한 

왕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절대 권력자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왕이 보유한 권위를 가진 명령의 효용과 고대근동 인

들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신비로운 힘이 발화를 

통한 창조행위라는 발상을 이끌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70) 아울러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의 기술로 짓는다. 더군다나 건축가는 자기 자신의 머

리로 짓는 것이 아니라 방과 문들을 어떻게 배정하는지를 알기 위해 계획서와 

도면을 사용한다. 이처럼 하느님은 토라를 들여다보고 세상을 만들어내셨다”고 

언급한다. 즉, 하나님은 토라를 참조하여 세상을 만들어냈으며 여기서 지혜, 즉 

토라는 로고스와 마찬가지로 창조주와 현상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조철

수, 랍비들이 풀어 쓴 창세신화 (서해문집, 2008), 29-32.

70) 이는 에누마 엘리쉬 역시 비상사태를 수습하는 왕의 등장과 군주제의 고착화

를 설명하는 한편, 바빌론이라는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창작된, 정치적 

메시지가 깊이 전제된 작품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배철현, ｢에누마 

엘리쉬: 마르둑신과 바빌론시에 대한 찬양시｣, 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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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피스 창세신화와 발화를 통한 창조행위를 언급한 고대 근동의 다른 

창세신화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식과 발화의 분화와 성각문자를 

기반으로 한 이원론적 창조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요한

복음》의 경우 멤피스 창세신화의 창작 시기와 약 1,500년의 시차가 

존재하고 전자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를 “신의 대

표자”로서 창조주와 동일한 신격을 보유한 신적, 창조적 매개체로 보는 

관점과 멤피스 창세신화에서 프타의 “신성한 말씀”이 창조주의 창조 

의의이자 현상계의 신적, 창조적 매개체로 보는 관점 사이의 유사성은 

충분히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적, 역사적 

전통과 철학적, 신학적 배경은 다르지만 창조주와 동일시 된 “말씀”의 

위상에는 1,500년 전의 멤피스 창세신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4. 결론

언어, 보다 정확하게 말해 주문의 발화를 통해 의도한 결과 혹은 창

조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매우 오래된 전통이다. 일례로 

이집트 제 2 중간기(기원전 1640-1532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사문학 작품 웨스트카 파피루스(Papyrus Westcar)에서는 주문을 

사용한 다양한 주술행위가 묘사되어 있다.71) 이집트인들은 혀로 대표되

는 조음기관을 사용하여 언어를 발화하는 것은 심장을 통해 인식하고 

의도한 바를 구현하는 행위였다. 후기 왕조시대 들어 비로소 집대성된 

멤피스 창세신화는 이집트인들이 언어와 인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오

71) 웨스트카 파피루스의 서사에 등장하는 주문을 통한 주술행위의 예로는 (1) 

수석 독경사제(lector priest) 우바이네르(Ubainer)가 밀랍으로 만든 악어를 물

속으로 던져 살아있는 악어로 만드는 이야기(3,12-13행); (2) 독경사제 자자엠

앙크(Djadjaemankh)가 호수의 물을 한 쪽으로 포개었다 되돌려 놓는 이야기

(6,7-13행); (3) 주술사 제디(Djedi)가 거위와 새, 황소의 잘린 목을 다시 붙이

는 이야기(8,17-9,1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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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창세신화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멤피스 창세신화는 필연적으로 이원론적 창조

과정을 수반한다. 다시 말해, 프타의 창조행위는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다양한 창세신화에 묘사된 창조주의 창조행위와 마찬가지로 현상계에 

개별자를 발현시키는데 이에 대하여 각 개별자는 다른 한편으로 예외 

없이 그에 대응하는 “신성한 말씀” 혹은 “성각문자”를 가지게 되며 그 

결과 모든 개별자는 창조주가 자신의 창조적 기획력을 바탕으로 처음부

터 의도했던 인식의 형상, 즉 완전무결한 이미지로서의 “성각문자”라는 

신적 원형을 갖게 된다. 프타를 인식과 발화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로 상정한 멤피스 창세신화는 역사적으로 이후 그리스 철학에 

등장하는 신성한 데미우르고스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말

씀” = “로고스” 개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멤피스 창세신화
에 따르면 “성각문자”는 그리스 철학의 에이도스와 조응하며 따라서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물과 완벽한 기

호 간의 상관관계는 그리스의 이원론 개념이 독자적인 신화를 통해 표

현된 탁월한 지적 성취로 평가 받을 만하다.

주제어: 《샤바카石》, 멤피스 창세신화, 헤르모폴리스 창세신화, 
헬리오폴리스 창세신화, 프타, 아툼, 아문, 오시리스, 호루스, 

성각문자, 이원론, 언어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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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멤피스 창세신화

- 발화를 통한 창조행위의 비교종교학적 의미 -

유 성 환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멤피스 창세신화는 고대로부터 전승된 이집트의 종교 문서 중 가

장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멤피스 

창세신화는 이집트의 종교를 다룬 여러 문서를 통해 단편적으로만 소

개된 것이 사실이다.

이집트로부터 전승된 창세신화 중 헤르모폴리스 창세신화는 창조 

이전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태초의 대양이 보유한 본질적인 속성을 설

명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가장 기본적인 창세신화라 할 수 있는 헬리

오폴리스 창세신화는 태초의 대양을 배경으로 창조주이자 원발자인 아

툼이 자신의 몸을 발현하여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과정을 기술하는데 여

기서 아툼은 자위 혹은 체액 방출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우주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신들과 다른 모든 대상을 창조한다. 한편, 앞서 언

급한 두 창세신화보다 비교적 후대에 창작된 멤피스 창세신화는 기존 

창세신화에 제시된 구조를 변형하는 방법으로 멤피스의 주신 프타의 창

조행위를 설명하는데 이 창세신화에 따르면 프타는 태초의 대양과 동일

한 신격을 보유한 창조주로서 아툼에 선행하며 창조과정 역시 심장을 

통한 창조적 인식과 혀로 대표되는 조음기관을 통한 창조적 발화가 핵

심을 이룬다.

멤피스 창세신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원론적인 창조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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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창조주의 창조행위를 통해 현상계에 발현되는 모든 개별자에 대

하여 그에 대응하는 “신성한 말씀” 혹은 “성각문자”가 동시에 창조되는

데 따라서 창조행위를 통해 창조된 모든 개별자는 창조주가 원래 의도

했던 창조적 인식의 형상, 즉 완벽한 이미지로서의 “성각문자”에 기인

한다. 프타를 인식과 발화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로 상정한 
멤피스 창세신화는 향후 그리스 철학에 등장하는 신성한 데미우르고스

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말씀” = “로고스” 개념에도 영

향을 미쳤다. 멤피스 창세신화에 따르면 “성각문자”는 그리스 철학의 

에이도스와 조응하며 따라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물과 완

벽한 기호 간의 관계는 그리스의 이원론 개념이 독자적인 신화를 통해 

표현된 탁월한 지적 성취로 평가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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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mphite Theology

Comparative Study of Creation through Annunciation

Yoo Sung Hwan(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were a number of creation myths in ancient Egypt. The 

Hermopolitan Theology, which is one of those myths, focuses on 

the conditions before creation. Ancient Egyptians believed that 

the Primeval Ocean existed before creation, which was composed 

of four elements such as Wateriness, Infinity, Darkness and 

Lostness. According to the Heliopolitan Theology, which was the 

most dominant and widely accepted creation myth, the god Atum 

created the world through masturbation or the ejaculation of his 

body fluid and ruled the created world as the creator god/divine 

king. As such, the Heliopolitan Theology is not only the 

cosmogony that explains the creation of the world but also the 

“cratogony” that shows how the divine kingship was transferred 

from the divine domain to the human sphere. 

In comparison with the two aforementioned creation mythos, 

the Memphite Theology was composed in the later period and 

relat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tah and Atum. In this 

creation myth, Ptah is the creator of all other deities and 

equated with the Hermopolitan Ogdoad. The Memphite Theology 

places Ptah on the top of the Heliopolitan Ennead in order to 

establish his primacy in the Egyptian pantheon. The so-c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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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ological reversal” is based on the political intention of the 

Twenty-Fifth Dynasty that sought to justify their rule by 

designating Memphis that was the capital of Old Kingdom as their 

new power base. However, the active intellectual movements 

witnessed during New Kingdom also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of the new idea such as the Memphite Theology. 

The Memphite Theology describes Ptah as a creator god that 

uses the heart that is the seat of the Divine Perception (“Sia”) 

and the tongue that represents the Divine Annunciation (“Hu”). 

Then the creation myth moves on to Atum and his Ennead of the 

Heliopolitan Theology. In this regard, the Memphite Theology 

makes it clear that Atum's “seed” and “hand” are in fact Ptah’s 

“teeth” and “lips” and that, unlike Atum who uses the physical 

means for the creation for world, Ptah uses teeth and lips to use 

the power of the creative speech. The creation myth stresses 

that the heart and the organs involved with the divine speech 

have the creative power and explains that what has been 

perceived by sensory organs are reported to the heart, which 

then generates knowledge with the information reported by them 

and delivers commands through the tongue. The next is the 

various aspects of the cosmos created by Ptah.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Memphite Theology 

equates the creation of everything with the creation of 

hieroglyphs, which also means the divine speech. The 

hieroglyphic writing has a dual nature as they are images of 

things in the real world and representations of ideas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creation account signifies that everything 

that was created is itself a kind of hieroglyph of the creator's 

original concept. Identifying Ptah as a creator god that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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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thing happen through perception and annunciation is a 

remarkable intellectual achievement that predates the notion of 

demiurge in Greek philosophy more than five hundred years 

earlier and this also influenced the concept of Word (Logos) in 

Christian philosophy. In particular, it is significant that Ptah 

created everything and every hieroglyphic signs at the same 

time. If hieroglyphic signs can refer to all of the concepts and 

things in the real world, the world can be divided into ideal 

images and its infinite copies and this reminds us of Plato's 

dualism. According to the Memphite Theology, the hieroglyphic 

writing corresponds to “eidos” in Greek philosophy and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signs and things in ancient Egyptian world 

can be considered as another ancient version of the Greek 

dualism.

Key words: Shabaka Stone, Memphite Theology, Hermopolitan 

Theology, Heliopolitan Theology, Ptah, Atum, Amun, 

Osiris, Horus, hieroglyphs, dualism, word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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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샤바카石 (BM EA498)


